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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뉴잉글랜드 한미시민협회는 10월 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비컨힐에 위치한 매

사추세츠 주청사 그레이트홀에서 한국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매사추세츠 한인 커뮤니티 및 한국의 문화

, 전통을 매사추세츠 주류 사회 및 이웃 커뮤

니티에 알리고, 주 정계와의 원활한 소통관

계를 형성하기 위해 개최해온 한국의날 행사

는 올해로 5번째를 맞이한다. 

시면협회에 따르면 9월 13일 현재 약 90여

명이 넘는 매사추세츠 정치인들과 아시안 커

뮤니티의 주요 지도자들이 행사 초청에 응했

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재휘 보스톤총영사,

미셸우 보스톤시장, 택키 챈 매사추세 하원

의원 등이 축사를 전할 예정이다. 

시민협회가 밝힌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주

요 인사들은 바나 하워드

한국의 날 행사 내달 6일
주청사에서 개최

▶▶3면으로 계속

매사추세츠도 극심한 기후 일반화 되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일

기예보에 예상되지 않은 집중호우와 강한 바

람이 8일 금요일 오후 거리를 휩쓸었다. 끊어

진 전선이 단전사태를 일으켰고 보스톤 북쪽

지역 3만5천 가구의 전원이 끊겼다. 단전의 고

통은 주말까지 지속됐다. 

주말에도 집중호우가 이어졌으며 이번 주

들어서도 비는 계속됐다. 돌아보면 지난 여름

에는 장마처럼 많은 비가 내렸다. 올여름 6월

부터 8월까지 매사추세츠에는 사상 두번째로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다. 

지난 여름 내내 내린 비는 토양이 머금을 수

있는 습도의 한계점을 넘어섰다. 지반의 약화

가 초래되는 것은 자연스런 순이었다. 11일 월

요일 오후 레먼스터(Leominster)에는 폭우

가 쏟아져 내린지 몇시간 ▶▶7면으로 계속

토네이도, 장마, 기습적 폭우 잦은 매사추세츠
가뭄과 잦은 폭우 등 극심한 날씨 변화 겪어 

11일 월요일 오후 쏟아진 폭우로 인해 홍수사태가 발생한 레먼스터의 모습. 주지사는 홍수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사진= 페이스북 캡쳐)

September 15 2023

매사추세츠 정치인, 아시안 지도인사 대거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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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 한미 노인회, 한윤형 회원 90세 생일 기념 파티 개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턴 한미 노인회는 9월 6일 수요

일 노스앤도버 다문화 선교 교회에

서 회원 130명이 넘게 모인 가운데

한윤형 회원의 90세 생일을 축하하

는 파티를 열었다. 

이 특별한 날은 가족들의 후원 아

래 열렸으며, 한윤형 회원은 뉴 햄

프셔 초대 한인회장을 역임했고 민

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보스톤 협의

회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한윤형 회원의 90세 생일 파티에

는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중앙대 동

문,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들도 함

께 참석하여 축하했다. 이 행사는

박선우 뉴햄프셔 한인회 회장이 주

관했으며, 김은한 박사의 축사가

이어졌다. 또한 축하 공연으로 안

혜형씨의 가곡 독창과 이상현의 색

소폰 연주도 참석자들을 감동에 젖

게 한 행사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였

다. 

행사 후에는 자원 봉사자들이 정

성 들여 준비한 한식 점심, 떡과 후

식을 나누며 회원들간의 친목을 다

졌다.

한미 노인회 사랑방 모임은 9월

20일 수요일에 N. Andover 다문화

교회에서 있을 예정이며, 한순용

회장은 60세 이상의 새로운 회원들

을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10월에는 회원들의 고국 방문

행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연말까지

도 다채로운 행사들이 이어질 예정

이다.

한미 노인회는 지역 한인 공동체

에서 소중한 위치를 차지하며, 회

원들 간의 연대와 문화 교류를 촉진

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노인회

측은 이번 90세 생일 파티 역시 이

같은 연대의 한 사례라고 말하며 회

원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선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보스톤 한미 노인회는 매달 첫째

, 셋째 수요일 오전 10시에 노스앤

도버에 위치한 다문화 교회 (57

Peters St. N. Andover) 에서 사랑

방 모임을 가지며 ▲커피 및 다과

나눔 ▲노래 교실 ▲국민 체조 ▲요

가 ▲점심식사 ▲요가 프로그램을

통해 친목을 도모한다. 

한미노인회: 978-835-9168 (한순

용 회장)

bostonkorean@hotmail.com 사진 =노인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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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중심 임지훈 장학재단, 보스톤 지역으로 확대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임지훈 장학재단이 수상 대상을 보

스톤 지역으로 확대한다. 

전 카카오 CEO이자 현재 뉴욕대

(NYU) 스턴경영대학원 교수로 재

직 중인 임지훈 교수가 설립한 이 재

단은 올해 처음으로 뉴욕, 워싱턴 일

원의 학생들 10명을 선발해 $5,000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2022년 말 설립된 임지훈 장학재

단은 내년 두번째 장학생 선발부터

는 매사추세츠 및 로드아일랜드 두

곳을 포함한 보스톤 지역으로 선발

범위를 확대한다. 장학금 수여 학생

수도 현재의 10명에서 두배로 늘린

20명으로 확대한다. 

장학재단의 K. 김 디렉터에 따르

면 처음으로 장학생을 선발하면서

예상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자가 있

다는 것을 확인한 임교수는 10명에

서 20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결정했

다. 이과정 중에 재단 이사들 중에서

보스톤 지역도 추가하자는 제안이

나와 보스톤 지역도 추가됐다. 

임지훈 장학재단의 장학생은 뉴

욕, 워싱턴과 보스톤 일원의 지역에

서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한인 2세

또는 영주권자인 학생을 대상으로

수상하며 내년 5월 31일까지 장학금

지원서와 에세이, 추천서 등 서류를

준비해 신청할 수 있다. 

임지훈 장학재단은 장학금 수여

에서 그치지 않고 각 지역 수여자들

을 중심으로 모임을 만들어 맨토링

도 제공한다. 

임교수는 첫번째 장학금 시상 리

셉션에서 "저희 장학프로그램을 기

반으로 서로 의지할 수 있는 평생친

구가 생기면 좋겠습니다."라고 소감

을 밝혔다. 

장학금 신청 또는 장학금 관련 소

식 은

https://www.jrimfoundation.org/an

nouncements에서 확인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한국의 날 행사 내달 6일 주청사에서 개최 

하원의원, 에리카 아이터호븐 하

원의원, 에드 플린 보스톤 시의

장, 리나 라이나 퀸지 시의원, 린

다 챔피언 MACSWG 커미셔너

, 멀랜드 디로지에 아이티 커뮤

니티센터 창립자, 게리 유

NECAA 회장 등이다. 

양미아 시민협회장은 “모라

힐리 주지사, 킴 드리스콜 부주

지사, 캐런 스필카 주 상원의장

등의 초대를 추진 중이며 채널 5

리포터 다내 부치를 이날 행사

MC로 초청할 예정”이라고 밝

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식 오찬이

제공되며 정재형 태권도협회장

이 이끄는 태권도 시범단의 시범

공연, 국악재즈소사이어티의 공

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한

국 문화와 전통을 알리는 여러

부스가 마련된다. 

양미아 회장은 “한국의 위상

을 매사추세츠 사회에 알리는 뜻

깊은 행사에 많은 한인들이 꼭

참석해 성원해 달라”고 당부했

다. 

행사 참여 등록은 Evite로 할

수있다. 행사 참여 및 행사에 대

한 문의는 시민협회 양 미아 회

장(508)728-0832 혹은 김 성군 이

사장(617)799-7033에게 할 수 있

다.

참여 등록 :

https://www.eventbrite.com/

e/korea-day-tickets-

698144116847?aff=oddtdtcreator

▶▶1면에 이어서

2023년 첫 임지훈 장학재단 수상자들. 왼쪽에서 5번째가 임지훈 교수 (사진 =임지훈장학재단 제공)



종합  4 The Boston Korea2023년 9월 15일 금요일  

DNA 분석 및 추적기술 발달로 15년전 못 하던 것 지금은 추적 가능 , 올해 6건 미제 사건  해결 

617.949.1766

재즈 명문 버클리 음대서 최초 국악 공연 개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월 29일 추석날 밤 버클리 음대에서

국악재즈소사이어티의 <사물놀이

판타지: 계절> 음반 발매 공연이 열

린다. 이번 공연은 버클리 퍼포먼스

에서 선보이는 최초의 국악 공연이

다. 

<사물놀이 판타지: 계절>은 2022

년 뉴잉글랜드 음악원(NEC) 조던

홀에서 국악재즈소사이어티에 의해

초연된 창작 음악극이다. 한국 전통

연희에서 영감을 받아 사물놀이와

판소리를 중심으로 창작한 현대적

인 음악극으로, 재즈, 블랙가스펠, 한

국 정가, 르네상스 모테트 등 다양한

장르들과 접목하여 세계인들과 소

통하는 연희를 구현한다. 

국악재즈소사이어티 조미나 대표

는 “음악에 대한 꿈을 다시 꾸게 되

었던 모교 버클리 음대에서 국악 재

즈 소사이어티 맴버들과 뜻깊은 공

연을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이번 공연에는 초연 때 소개되지

않았던 새로운 곡들을 선보일 예정

”이라고 말했다. 

조대표에 따르면 이번 공연에서

는 로비 패이트, 파라이 말렉, 조셉

코플랜드 등 버클리 교수진 외에 학

생들로 구성된 ‘판소리 가스펠 콰

이어’가 소리꾼 김보림 씨와 협력

한다. 조미나 대표가 연주하는 ‘그

레이스 비트 프로젝트’ 앙상블, ‘

그레이스 비트 퀄텟’의 특별 공연

도 준비되어 있다. 

<계절>은 조미나 대표의 창작극으

로 100년간 음악 사제직을 완료하고

보름달과 보스턴 찰스 강 사이에 생

성된 ‘별달거리’를 통해 하룻밤

여행을 나온 이상세계 옥토끼 ‘레

인’과 소리꾼으로서의 꿈을 포기

하고 유학길에 오른 ‘순이’라는

인물의 이야기다. 

국악재즈소사이어티는 지난 7월

16일 ‘대한민국 전통연희축제’에

초청되어 국립국악원 연희마당에서

한국 관객들에게 <계절>의 수록곡들

을 첫 선보여 찬사를 받았다. 

조미나 대표는 에멀슨 대학교 공

연예술학과 협력 교수로 재직 중이

며, 보스턴 한국전통예술원 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뉴잉글랜드 음악원

에서 재즈학 전공 및 음악학 부전공

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브랜다

이즈 대학교에서 음악학 박사학위

수료 후, 현재 고 박동진 명창의 판소

리 작품에 대한 논문을 집필하고 있

다. 2019년 국악재즈소사이어티의 첫

공식 활동을 보스턴에서 시작한 이

래, 판소리 칸타타 “길령전,” “그

릭코리아” 음반 및 다큐멘터리, “

사물놀이 판타지: 계절” 등의 작품

을 선보이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번 공연은 스테판 그리고 선주

가벨 부부의 후원으로 기획되었으

며, 사전 온라인 티켓 구매를 통해 전

석 무료 입장으로 진행된다. 공연장

에서 음반 구매도 가능하다. 

버클리 퍼포먼스 센터 주소는 136

Mass Ave, Boston, MA 02115 이고,

공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IGJI.org

공연 홍보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

?v=x9CmOxi7OOw

2023년 대한민국 전통연희축제 공

연 실황

https://www.youtube.com/watch

?v=5ZV2nz8Oan4&t=1015s

bostonkorean@hotmail.com

렉싱턴 한인단체 
코렉스 18일 모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

부 = 렉싱턴 한인단체 코렉스

(KOLex, 회장 실비아 한)가 렉

싱턴 타운커뮤니티센터에서 9

월 18일(월) 오전 10시에 정기모

임을 연다. 

코렉스는 렉싱턴 타운에 거

주하는 한국인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렉싱턴

타운과의 교류 및 상호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렉싱턴에 거주하면서 학교,

타운 등에 대한 의문이 있는 한

인들은 코렉스에 참여해서 정

보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

는  웹 사 이 트

(www.KOLex.org)에서 알아

볼  수  있 으 며  이 메 일 (

Kolexlexington@gmail.com)

로 문의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9월 29일 추석날 밤, <사물놀이 재즈 음반> 발매기념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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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케인 리, 매사추세츠 영향권에 둘까?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다음은 허리케인 리다. 버뮤다

남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는 허리

케인 리의 영향권에 매사추세츠주

및 뉴잉글랜드 동부지역이 놓일 것

으로 보여 진로에 각별한 관심이 모

아지고 있다.

카테고리 2급으로 약간 약화된 채

현재 약 시속 105마일의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는 허리케인 리는 지난 8

일만 해도 버뮤다 남쪽 해상에서 카

테고리 5의 허리케인이었다.

미국 기상청은 "허리케인이 북상

하는 과정에서 찬 공기와 만나면서

48시간 안에 세력이 점차 약화될 것

이지만 여전히 강력한 허리케인으

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예보했다.

미 허리케인센터는 매사추세츠에

는 열대성 저기압 주의보, 메인에는

허리케인주의보를 각각 발령했다. 

허리케인센터는 수요일 저녁 케

이프코드와 낸터킷 등 매사추세츠

남동쪽 섬들은 금요일과 토요일 “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폭풍과 홍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경

고했다. 

현재까지는 열대성 저기압 주의

보에 로드아일랜드에서 메인 그리

고 마타스비녀드, 낸터킷 등 동부 해

안쪽만 포함되어 있다. 

허리케인 리는 주변 80마일 반경

에 허리케인의 폭풍을 일으키며 최

대 185마일까지 열대성저기압으로

인한 폭풍을 동반한다고 기상청은

경고했다.

13일 수요일 밤 11시 현재 리는 버

뮤다 남서쪽 해상 345마일 지점에 위

치해 있으며 낸터킷에서는 920마일

남쪽에 위치해 있다. 

리는 북서쪽으로 이동하다 수요

일 북쪽으로 선회했으며 빠른 속도

로 12일 목요일 버뮤다를 지나서 13

일 금요일 북상하게 된다. 15일 금요

일과 16일 토요일 뉴잉글랜드와 캐

나다에 접근해 영향을 미칠 예정이

다. 

오클라호마 대학 기후과학 박사

후보과정의 토머 버그는 12일 트윗

을 통해 이번 허리케인 리가 뉴잉글

랜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

다봤다.

기상청은 그러나 "이번 주말 허리

케인이 미국 동북부와 캐나다 지역

을 영향권에 둘지는 아직까지 속단

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리케인의 크기가 아주 크기 때문

에 비록 먼 바다로 지나가더라도 강

력한 바람과 강한 비 등의 영향권 안

에 놓일 수 있다며 향후 며칠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

울러 허리케인이 지나면서 동부 해

안에는 이번 주 내내 강한 파도와 아

주 위험한 립 커런트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다음은 허리케인에 대비한 주요

준비 사항이다. 

-최근의 일기예보와 주의보를 주

의 깊게 챙긴다.

-스마트폰 각종 배터리를 충분하

게 충전하고 손전등도 준비한다. 

-집을 떠나야 한다면 어디로 피신

할지 알아둔다. 

-음식과 물 필수품을 챙긴다. 

-집에 느슨한 물건이 없는지 확인

하고 단단히 매어둔다.  

주 보건부 6개 타운 뇌염모기
위험도 최고 수위로 높여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보건부

(DPH)는 11일 서튼과 사우스 브

리지에서 채집된 모기 중에서

EEE감염 모기를 주가로 발견했

다고 13일 밝혔다. 

동부말뇌염(EEE) 모기의 채

집이 증가하면서 주 보건부는 더

글라스, 더들리, 옥스포드, 사우

스브리지, 서튼, 그리고 웹스터

지역의 모기감염 수준을 최고수

위인 높음으로 격상시켰다. 아울

러 어번, 찰튼, 그래프턴, 밀버리,

노스브리지 지역의 수준을 중간

수위인 보통으로 높였다. 

EEE 모기는 9월 1일 매사추세

츠 더글라스와 사우스브리지에

서 최초로 채집됐다. 로드아일랜

드에서는 이미 EEE감염 모기가

발견됐으며 한 나귀가 EEE에 감

염됐다. 매사추세츠에서는 아직

사람 또는 동물감염은 없었다. 

로버트 골드스타인 보건부 장

관은 “EEE는 아주 휘귀한 질병

이지만 아주 심각한 질병으로 입

원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 주

민들은 심각성을 깨닫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

울여야 한다. 현재의 상황으로 일

부 타운은 너무 모기 위험이 심해

해가 지는 시간에는 야외 액티비

티를 조정하고 집에 머물러야 한

다”고 말했다. 

주 감염병학자 캐서린 브라운

박사는 “EEE 모기들은 해뜰때

와 해질녘에 가잔 활발하게 활동

한다. 그러나 대낮에도 흐린날이

나, 그늘, 습도가 높은 날씨에는

모기에 물릴 수 있다”고 말했다

. 

hsb@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남동쪽, 케이프코드 섬 일원 영향 
동부 뉴잉글랜드 지역에 폭우 가능성 많아

6개 타운 해질녘 야외활동 금지, 다른 시간으로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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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 지역협의

회(회장 남일 이사장 오인식)는 9월

개학을 앞두고 2023학년도 후반기 정

기 교사연수회를 온라인 및 현장학

습으로 개최했다. 

‘신기술과 함께하는 열린 교육’

이란 주제로 개최된 연수회에서 김

재휘 보스턴 총영사는 “지역의 여

러 한글학교들이 미국에서 자라고

있는 자녀들이 모국과의 특별한 관

계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소중한 기

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축사를 통

해 한국학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남일 회장과 오인식 이사장 역시

격려사를 통해 ‘새 시대에 대처하

는 교육열정’을 목표로 하는 주제

이며 열린 마음으로 옛 것을 지킴과

동시에 새로운 교육 방안을 받아들

여 세대간의 간격을 줄여나가 한국

어 교육환경의 미래를 밝히는 시간

들이 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연수회 전체강연에서 김택수

경희사이버대 한국어문화학부 겸임

교수가 ‘인공지능과 디지털 놀이

로 여는 한국어 수업’ 주제로 첫번

째 강연을 한동만 대사가 ‘세계화

속의 글로벌 리더십’의 주제로 두

번째 강연을 진행했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에서 가진 현

장 분반강연에서는 김민희 강사의

‘동백꽃 수묵화 체험강의’가 열

렸다. 유치-기초과정을 대상으로 홍

소영 실리콘벨리 한국학교 교사가

‘7세까지 모여라, 신라게 놀자!’

라는 강연을, 초급이상 대상으로는

박지혜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세종

과정 교사가 ‘배우는 대로 쏙쏙 기

억되는 한국어 수업’이란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특별강연으

로 각 학교 보조교사들을 대상으로

‘샌프란시스코 학술대회 소개 및

차세대 리더 교사로서의 경험 나눔

’을 주제로 한 강의가 진행됐다.  

김택수 교수는 “AI가 교육현장

에도 빠른 속도로 투입되고 있는 상

황으로 한글학교에서도 이에 대한

대처와 활용이 중요하다”고 강조

하고 다양한 AI관련 프로그램을 소

개했다. 김교수는 다양한 AI 프로그

램들로 수업 준비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만큼 학생에 관심을 쏟으면 2세

들의 한글학교에 대한 관심을 더 크

게 만든다고 말했다. 

한동만 대사는 “미래의 예측이란

우리가 직접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

정이라고 말하고 생의 가치관과 인

생관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강조한 후 “2세들

의 미래를 위해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 소중하다”고 말하고

참석한 교사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

을 전했다.

이번 2023년도 후반기 교사 연수회

에는 내슈아 한마음 한국학교, 누리

한국학교,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메

인 한글학교, 보스턴중앙교회 한국

학교, 보스톤 한국학교, 북부보스톤

한국학교, 보스톤 천주교 한국학교,

애머스트 한국학교, 푸르뫼 한국문

화학교 등 모두 10개 학교의 교사 9십

명이 참석했고 보스턴 총영사관 김

재휘 총영사, 오인식 이사장, 윤미아

직전 이사장, 이정희 부 이사장, 박현

아 총무이사와 함혜란 명정호 협의

회 이사회에서도 참석하여 교사들

을 격려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각 학교에서

보조교사로 2세 교육에 참가하고 있

는 학생들에게 차세대 리더십 상장

을 수여했다. 또한 협의회 김소희 총

무는 다음 행사로 ‘제 3회 동해-독

도 지명표기 조사▪활동보고 공모전

’을 소개했다. 이번 행사부터는 지

도 교안 경연을 통한 교사 시상이 추

가된다고 말하고 행사 참가신청 및

행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각 학교 교

장 선생님 및 협의회 홈페이지

(www.naks-ne.org)를 통해 안내된

다.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지역

협의회의 행사 및 문의는 협의회 연

락처 전화 (508) 523-5389 또는 이메

일 naks.ne.us@gmail.com으로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한국학교협의회 2023년도 정기 교사연수회 성공리에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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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에 지반이 흡수하지 못하는 빗물

들이 지상에 머물면서 순식간에 ̀ 1피

트 깊이의 홍수사태를 일으켰다. 도

로도 덧없이 무너져 내렸고 철로도

유실됐다. 

유매스 앰허스트 기후체계연구센

터의 마이클 롤린스 소장은 보스톤

글로브와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이

런 기후가 새로운 정상이 되어 버렸

다. 이제는 어떤 게 정상인지 구분되

지 않는다”고 말했다. 

매사추세츠에서는 올해만도 몇차

례 토네이도가 찾아들었다. 매사추

세츠 뿐만 아니다. 올 여름 초 버몬트

에는 48시간에 무려 9인치의 폭우가

쏟아져 거리와 집들이 잠겼으며 퐁

트펠리어 다운타운에서는 보트를 타

고 사람들을 구해야 했다. 같은 폭풍

우에 매사추세츠 서부지역의 농가도

커다란 홍수피해를 입었다. 

세계적으로는 최근 리비아에서 집

중호우에 따른 홍수사태로 인해 수

천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전세계적

으로는 가장 뜨거운 여름이었으며

해수면 온도는 사상 최고로 치솟았

다.

지난 2020년 콜로라도 소재 기후연

구전국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미 동

부는 18% 더 많은 비와 홍수피해를

경험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지난해

출간된 다른 연구에 따르면 현재의

지구 온난화가 계속 되는 경우 미국

은 7.9% 더 많은 홍수를 경험하게 된

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같은 극심

한 기후 행태는 아주 간단한 물리학

으로 예측할 수 있다. 온난화로 대양

의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 더 많은

수증기가 배출되어 대기 중으로 올

라간다. 기온이 높으면 더 많은 습기

를 머금게 된다. 그 결과 따뜻해진 지

구에 더 많고 급격한 비를 쏟아낸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비는 홍수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밖에 없다. 

많은 비가 내리면 지면의 토양이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을 초과하게 되

고 이는 지면으로 흡수되지 못한 물

들이 지표면을 내달리는 현상이 바

로 홍수이며 심각한 피해를 유발시

킬 수 있다. 

얼마 전 NOAA는 올해 가을 미 동

부에 더 많고 극심한 허리케인 발생

가능성을 예측했는데 바로 위와 같

은 논리가 바탕이었다. 

반대로, 지난해 여름 매사추세츠

는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다. 이처럼

지구 온난화는 많은 비와 극심한 가

뭄을 시계추처럼 왔다갔다하며 지구

상의 기후변화를 극한의 형태로 경

험하게 하고 있다. 

MIT의 기후학과 케리 이메뉴얼

교수는 기후변화가 이같은 허리케인

등의 폭풍우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훨씬 높이는 것을 발견했으며 향후

온난화에 따라 더 많은 극심한 기후

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매사추세츠에서 겪고 있는

기습적인 폭풍우에 대한 분석은 아

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메뉴얼 교

수는 레먼스터의 홍수사태 및 매사

추세츠의 폭풍우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했다. 

이메뉴얼 교수는 폭풍우의 문제는

온난화로 인해 바람의 이동 속도를

낮춘 것이라고 말했다. 즉 폭풍우의

이동속도가 빠르지 않고 느리기 때

문에 더 오랫동안 비가 쏟아지게 되

고 이는 홍수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이제 뉴잉글랜드는 허리케인 리가

몰고 올 날씨를 맞이하게 된다. 

허리케인은 대양 해수면의 온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비와 바람을 머금

어 강도가 급격하게 올라간다. 11일

북대서양의 해수면 온도는 2022년도

에 비해 1도가 높았으며 이는 과거 평

균보다 2도나 높은 사상최고다. 

이처럼 올라간 해수면 온도로 인

한 폭풍우의 강화는 언제 어디서 더

많은 폭우와 폭풍이 발생할지 예측

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전문가

들은 말했다. 

기후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자연재

해를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것은 레

인가든처럼 더많은 나무와 식물을

심는 공간을 늘리고 지표면의 물이

좀더 낮은 속도로 흘러 내려갈 수 있

는 자연스런 하천이 형성되도록 해

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극심한 집중호우와 맞닥뜨

리는 경우 이 같은 조치도 큰 효과를

거두기 힘들게 된다. 우리가 만든 지

구 온난화의 결과로 겪는 일이니 감

당하는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로 들

린다.  

editor@bostonkorea.com

▶▶1면에 이어서

매사추세츠도 극심한 기후 일반화 되나

(현재 영업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

벽 기자 =  주말에 찾아 든 폭풍

우로 매사추세츠 주 상당 수의

가정이 3일째인 10일 일요일 오

후까지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매사추세츠재난관리본부

(MEMA)에 따르면 단전사태를

겪고 있는 가정은 10일 오후 2시

현재 13,900 가정이다. 이중 상당

수는 두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앤도버의 6,700 가정, 노스 앤도

버 3,100 가정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상태다. 

10일인 일요일에도 또 폭풍우

가 예상되고 있어 복구에 애로를

겪고 있는 내셔널그리드는 “대

부분의 가정이 10일까지는 복구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셔널그리드는 9일 앤도버에

있는 전기변전소를 수리했지만

여전히 일부 나뭇가지에 걸려 끊

어진 전선은 완전 복구시키지 못

했다. 앤도버의 공공사업부는

주요 타운 도로에 있는 쓰러진

나무를 치우는 작업을 지속했다

. 

기상청은 10일 오후에는 강한

폭풍우가 또 한차례 매사추세츠

일원을 덮치게 되며 집중호우를

쏟아 부을 것이라고 밝혔다. 

로건 공항은 안개와 호우로 인

해 2시 현재 158 항공편이 취소되

었으며 258편의 비행기가 지연

되고 있다. 

hsb@bostonkorea.com

1만여 넘는 가정 아직도 단전 겪어,
10일도 폭풍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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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학생들의 경우 그동안 부모님에게 맡기면

됐던 것이기에 빨래는 상대적을 간단한 집

안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심지어 늘 세

탁기를 사용해서 빨래를 하는 부모들도 크

게 빨래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러나 빨래로 인한 실수는 오래 입을 수

있는 소중한 옷을 망쳐 되돌릴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빨래는 좀더 꼼꼼하게 제대

로 신경 써야 실수하지 않는다. 세탁을 잘하

게 되면 옷뿐만 아니라 세탁기 건조기도 오

래 보존하고 깨끗하게 쓸 수 있다. 빨래하고

돈도 절약하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볼 수 있

게 된다. 빨래시 피해야 할 실수를 월스트리

트 저널이 정리했다. 

1.  옷의 관리 태그를 살펴보자 

옷의 관리 태그를 무시해야 할 때가 있다.

그러나 좋아하는 옷은 오래 입기를 바랄 것

이다. 따라서 옷의 태그에서 나오는 심벌이

무엇을 의미하고 요구하는지 알아야 한다.

마치 라면을 가장 맛있게 끓이는 방법이 설

명서에 나오는 그대로 끓이는 것과 같은 것

이다. 옷의 관리는 설명서대로 하는 것이 최

고다. 모르는 경우 구글을 통해 알아볼 수 있

다. 

2. 빨래는 옷에게는 커다란 고난이다. 

좋아하는 옷들이 세탁기와 건조기에 들

어가야 한다. 지퍼는 올려서 다른 옷에 걸리

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셔츠는 단추를 모두 풀

고 겉과 안을 뒤집는다. 민감한 옷들은 그물

란제리 백에 넣어 빤다. 세탁기에서 옷을 꺼

내면 털어서 드라이어에 넣는다. 한꺼번에

몰아 넣는 경우 옷의 구김이 펴지지 않는다.

드라이어는 옷을 수축시키기에 마련이다.  

3. 세탁기를 세탁해야 한다.

대부분의 세탁기는 자체 청소모드가 있

지만 세탁기 드럼통 안의 몰드 등의 나쁜 것

을 깨끗이 청소하기 위해서는 타겟 등에서

살 수 있는 Affresh를 구입해 넣고 한달에

한번씩은 세탁기를 청소해줘야 한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식초 한컵과 베이킹 소다 한

컵을 넣고 뜨거운 물로 세탁기를 돌리면 된

다. 드라이어의 경우 드라이어 공기배출구

를 1년에 한번 정도 청소해야 한다. 홈디포

등에서 청소도구를 구입해 청소할 수 있으

며 공기청소기로도 이를 청소할 수 있다. 드

라이어 공기배출구를 청소하지 않아 막히

는 경우 화재 발생 위험이 있다. 

4. 너무 자주 빨지 말고 가장 짧게 건조하라 

한 번 입은 옷을 반드시 빨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얼룩이 묻었거나 냄새가 나는 경우

는 물론 빨아야 한다. 따라서 옷을 깨끗이 입

고 매번 빨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드라

이어를 사용시 가장 짧게 옷을 돌린 후 이를

건조대에 널어 건조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

직하다. (이는 옷의 훼손을 줄일 뿐만 아니

라 전기(또는 가스)요금도 절약하며 자연

환경의 파괴도 막는다. 

5. 빨래 세제를 가능한 한 적게 넣는다. 

현대의 세제들은 강력한 농축물이다 보

니 세제를 너무 많이 넣으면 세탁기는 계속

해서 옷을 행궈내야(Rinse) 하기에 빨래 시

간을 늘리게 된다. 이는 물과 전기 또는 가

스 사용을 늘리게 되고 동시에 옷에 대한 손

상도 늘리게 된다. 

6. 표백제 사용도 줄여라 

표백제는 그리 효과적이지 못하고 모든

옷감에 사용할 수도 없다. 반면 클로락스가

아닌 산소표백제는 모든 옷감에 사용 가능

하다. 옥시클린 산소표백제(OxiClean

White Revive)는 하얀 티셔츠를 더 하얗게

만들어준다. 그러나 산소표백제는 높은 온

도에 오랜 시간을 요구하므로 밤에 잘 때 뜨

거운 물에 옷을 담가 두고 다음날 빨아야 한

다. 

7. 너무 많은 첨가물 삼가야

방향제, 섬유 유연제, 드라이어 시트 등 전

문가들은 이 같은 첨가제 사용을 삼가라고

말한다. 특히 섬유 유연제는 옷에 샌드페이

퍼 같은 역할을 하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

다. 셔츠는 부드러워지지만 빨리 닳게 된다.

또한 섬유유연제는 세탁기와 드라이어를

망친다. 궁극적으로는 환경에도 피해를 준

다. 전문가들이 권하는 한가지 첨가제는 빨

래에서 잉크가 나와 다른 빨래를 물들지 않

도록 막아주는 Shout Color Catcher이다. 이

것을 넣으면 빨래를 색깔 별로 구분해서 빨

지 않아도 된다.   

매일 빨래해도 모르는 빨래를 잘하는 7가지 팁
섬유 유연제 사용은 그만, 다른 옷을 헤치는 6가지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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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칼럼과 유튜브 챌린지에서 소개해드린

초보자를 위한 하체운동에 이어 오늘은 처진

엉덩이의 탄력을 높여주고 허벅지 라인은 날

씬하게 만들어주는 하체 운동을 알려 드릴게

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쉽게 찌고 잘 빠지지

않는 신체 부위인 허벅지 둘레살을 빼주는 동

작들이니 주 2-3회 이상 반복하면서 동시에 매

일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 (빠른 걸음으로 걷기

, 달리기, 수영, 줄넘기, 자전거 등)을 함께 해주

시면 좀더 빠른 시간안에 전신 토닝과 다이어

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워볼 자세

들은 제 유튜브 채널 ‘요가읽어주는 여자

hayeon’에서 (DAY14) 살빠지는 요가 | 앞으

로 하체 운동은 이렇게.. 편을 찾아 따라하면

안전하고 쉽게 운동하실 수 있을 거예요.  

1. Rear Leg Raise Kick : 힙업, 허벅지 토닝 효

과 

1단계  선 상태에서 필요하다면 한 손을 벽

에 가져가 중심을 잡고 한다리를 사진처럼 뒤

로 보내며 킥해줍니다.

2단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10-15회 반

복합니다.

3단계  내쉬는 숨에 다리를 뒤로 길게 ‘뻗

으며’ 힘차게 올려주세요.

4 단계  허리를 계속 편상태를 유지, 엉덩이

가 수축되는 자극에 집중하며 운동합니다.

5 단계  다리를 바꿔 반대쪽도 진행합니다.

TIP!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복부도 수축한

상태를 유지하며 척추를 펴고 다리를 뒤로 차

주셔야 합니다.

2. Barre Kick Back : 둔근 강화, 허벅지 바깥쪽

살빼기

1단계  두 손을 벽에 가져가(선택) 한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뒤로 보냅니다.

2단계  발을 몸의 중앙으로, 무릎을 바깥쪽

으로 보낸다고 상상하며 올려주세요.

3단계  발을 계속해서 바닥에서 뗀 상태에서

가볍게 업다운을 반복해줍니다.

4 단계  10-15회 반복한 후, 방향을 바꿔 반대

다리도 해주세요.

TIP! 엉덩이의 강한 수축을 느끼며 하되, 무

리하게 무릎을 들어 허리가 다치지 않도록 주

의하세요

3. Hip Lunge : 좌골 신경통 완화, 하체부종 완

화, 골반 교정 

1단계  두발을 매트 앞에 두고 시작합니다. 

2단계  오른 발을 뒤로 스탭한 후, 두 무릎을

동시에 접으며 엉덩이를 매트 뒤 사선 밑으로

보낸다고 생각하며 런지해주세요.

3단계  다리를 바꿔가며 15회 정도 반복합니

다. 단 좀더 둔근에 집중하고 싶은 숙련자들은

한 방향을 다 끝내고 반대방향으로 넘어가도

좋습니다.

4 단계  손은 허리나 엉덩이, 가슴 앞에 두고

두 골반의 수평을 유지하며 운동해주세요.

TIP! 앞에 놓인 무릎이 발목보다 앞으로 많

이 나아가면 무릎이 아플 수 있으니 체중을 앞

발 발꿈치와 중앙에 두고 런지로 앉아주세요. 

송선생과 함께하는 라이브 ZOOM요가 & 필

라테스

“ 필라테스와 요가를 한번에”

요요없는 체중감량에 성공하고 싶다면? (특

정부위 집중 감량 가능! 예. 뱃살, 등살, 허벅지

..)

생리통, 갱년기 증상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쉽게 지치고 아픈 '저질 체력'이라면?

다른 사람 신경 안쓰고 맘편하게운동하고

싶다면? 

작심삼일 즉 하다말다 하는 운동에서 탈피!

제대로 꾸준히 규칙적으로 운동하려면?   

(온라인 개인 1:1 과 그룹 수업 모두 가능)

*참여방법 - 카톡아이디 YOGAFUL-

NESSLIFE 로 '친구추가' 한후 먼저 인사해주

세요.  

송하연, 요가티처/요가풀니스라이프 대표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ENG) http://bit.ly/SubscribeToYogasong

(KOR) https://bit.ly/3w9ks4u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yogasong_hayeon

카카오톡 아이디 yogafulnesslife 

이메일 주소 connect@yogafulness.life

홈페이지 www.yogafulness.life

초보자 하체운동 2탄! 처진 엉덩이 살려주고
하체 근력 키워주는 하루 10분 루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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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시의회 예비선거, 잡음 많던 현역 시의원 2명 탈락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 유권자들은 9월 12일

치러진 보스톤 시의회 예비선거에

서 5지역구 아로요, 6지역구 라라 두

명의 진보 현역 의원들을 탈락시키

는 이변을 연출했다.

한때 젊은 민주당 진보 시의원으

로 촉망받던 리카르도 아로요와 켄

드라 라라 두 의원은 보스톤 시의회

에서 강력한 목소리로 알려졌다. 그

러나 이들은 정치적, 개인적으로 여

러 가지 스캔들에 휘말린 끝에 40년

만에 처음으로 현역 의원이 예비선

거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맛봤다.

최근 두 의원은 시의원 회의에서

일부 시의원들이 다른 시의원의 이

름까지 호명하며 목소리를 내지 못

하도록 하는 등 시의회 내에서 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사실이 동료 시의

원의 폭로로 인해 밝혀졌다.

사생활 문제도 겹쳤다. 켄드라 라

라 의원은 최근 제한 속도 30마일 존

에서 두 배에 가까운 속도로 운전하

다 접촉 사고를 일으켰으나 경찰이

이름을 밝히지 않았던 것이 드러나

궁지에 몰렸었다. 더구나 몰던 차량

은 등록이 되지 않은 차량이었으며

무면허 운전이었다.

시의원이었던 아버지 뒤를 이어

당선된 아로요 의원은 비록 부인하

고 있지만 과거부터 이어진 성폭행

추문이 가라앉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 일으켰다.

라라 의원과 아로요 의원은 12일

밤 9시 일찌감치 패배를 인정했다.

라라 의원은 한 클럽에서 열린 선거

후 파티에서 여전히 강력한 모습을

보였으나 자신의 최근 사건에 대해

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

도 계속해 민주당 진보 활동가로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로요는 자신의 장래 계획을 밝

히기는 아직 이르다며 새로운 시의

원들이 임기를 시작하는 내년 초까

지는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집중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드파크, 로슬린데일, 매타팬

일부가 포함된 제 5 지역구에서는 전

보스톤 경찰 출신인 호세 루이즈와

보스톤 시 공무원 엔리크 페펜의 최

종 대결로 굳어졌다. 루이즈는 마틴

월시 전 시장이 밀고 있으며, 페펜 후

보는 현역 미셸 우 시장이 밀고 있다

.

웨스트 락스베리, 자메이카플레

인이 포함된 6지역구에서는 노동 전

문 변호사인 벤자민 웨버와 IT업계

디렉터였던 윌리엄 킹이 대결한다.

hsb@bostonkorea.com

리카르도 아로요, 켄드라 라라 의원 예선서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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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왕따·배신·아스퍼거…머스크 "나를 키운 건 역경"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나

를 키운 것은 역경이었어요.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고통의 한계점이 높아

질 수밖에 없었지요."

'스티브 잡스' 전기를 썼던 월터 아

이작슨과의 인터뷰에서 일론 머스크

가 한 말이다.

아이작슨은 2년 넘게 주당 100시간

이상 일하는 일 중독자 머스크를 그

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그의 회의에 참

석하고 그와 함께 공장을 걸으며 그

의 이야기를 기록했다. 그 결과물 '일

론 머스크'(원제: Elon Musk)가 13

일(한국시간) 미국과 한국 등 32개국

에서 동시 출간됐다.

저자는 괴팍하면서도 예측 불가능

한 그의 성격과 세 번에 걸친 불안정

한 결혼 생활, 리스크를 추구하는 사

업 스타일 등 그의 공적·사적 생활

을 상세하게 담았다. 머스크와의 인

터뷰뿐 아니라 제프 베이조스, 빌 게

이츠 등 실리콘밸리의 거물들과 고난

과 영광을 함께한 동료들, 가족, 전처

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머스크란 복잡

한 성격의 인물을 입체적으로 그렸다

.  머스크는 1971년, 폭력이 난무하던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태어났다. 그

는 세 살 때 유아원에 갔다. 원장 선생

님이 너무 어리다며 만류했지만, 엄

마는 뜻을 거두지 않았다. 선생님 말

씀에 집중을 못 했고, 물어보면 딴소

리하기 일쑤였다. 어렸지만 자주 몽

상에 빠졌다.

다섯 살 때 부모의 뜻을 어기고 그

는 두 시간이나 걸리는 길을 혼자 걸

어 사촌 집에 갔다. 그만큼 고집 세고

완강했다. 아버지는 몽상가였고, '지

킬박사와 하이드'처럼 극단적인 성

격을 지녔다. 다정하다가도 갑자기

돌변해 1시간 넘게 머스크에게 폭언

을 퍼부었다. 머스크의 엄마는 그런

남편을 견디지 못하고 떠났다. 머스

크는 아버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자 했으나 평생 그러지 못했다. 그도

부친처럼 가끔 "악마 모드"에 빠져들

었다.

그는 아스퍼거증후군에 시달렸다.

사회적으로 주고받는 대인관계에 문

제가 생기고, 행동이나 관심 분야, 활

동 분야가 한정되는 발달장애의 일종

이다. 그 영향 때문인지 어린 시절 학

교생활에도 잘 적응하지 못했다. 학

교에선 따돌림과 폭행을 당했다. 친

구도 없었다. 독서가 안식처였다. 오

후부터 밤늦게까지 책만 읽는 날도

있었다. 니체를 읽고 니힐리즘에 빠

졌다. 그는 그 시절 더글러스 애덤스

의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

를 위한 안내서'를 읽고 우주 개척을

평생의 꿈으로 삼았다.

청년 일론 

그는 18세에 캐나다로 가 대학에

다니다 3학년 때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으로 편입했다. 물리학과 경영

학을 복수전공 했다. 시간이 날 때면

푸드트럭 중 한 곳에서 점심을 급히

해결하고 캠퍼스 잔디밭에 앉아 배터

리에 대한 학술 논문을 읽곤 했다. 졸

업 후에는 서부로 갔다. 스탠퍼드 대

학원에 등록했지만, 사업으로 방향

을 돌렸다.

동생과 함께 정보 제공 회사인 '집

투'를 설립한 그는 사무실 바닥에서

자고 YMCA에 가서 샤워하는 생활

을 이어갔다. 결국 성공해 4년 만에

회사를 매각, 2천200만 달러라는 거

액을 벌었다. 그 돈을 밑천 삼아 친구

프리커와 함께 1999년 '엑스닷컴'을

설립했고, 이어 페이팔과의 합병을

달성했다. 그러나 그가 신혼여행을

간 사이 페이팔 이사진이 합세해 쿠

데타를 일으켰다. 그는 잡스가 애플

에서 쫓겨난 것처럼 페이팔에서 축출

됐다. 대신 지분에 따른 이익은 얻었

다. 2억5천만달러였다. 무일푼에서

시작했던 그는 몇 년 지나지 않아 억

만장자가 된 것이다.

그는 이제 시선을 우주로 돌렸다.

번 돈을 토대로 2002년 스페이스X를

설립했다. 2003년 마틴 에버하드와

마크 타페닝 등이 테슬라를 설립하자

그는 640만 달러를 투자하며 테슬라

이사회 의장으로 위촉됐다. 그는 곧

900만 달러를 더 투자했고, 멤버들과

다툼이 생기자 더욱 적극적으로 경영

에 뛰어들었다. 그는 그렇게 스페이

스 X와 테슬라를 함께 경영해갔다.

2008년에는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스페이스 X의 세 번째 로켓 발사가

실패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테슬

라도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 임직원

월급도 못줄 형편이 됐다. 그는 친구

와 가족에게 돈을 빌리러 다녔다. 동

생인 킴벌은 파산 상태였지만, 보유

한 애플 주식을 팔며 형에게 돈을 보

냈다. 친구 빌리 리가 200만 달러, 구

글의 세르게이 브린이 50만 달러를

투자했고, 심지어 테슬라 일반 직원

들도 수표를 썼다. 머스크는 이혼 변

호사 비용까지 건드렸다. 그는 가진

모든 걸 투입했다.

2017년에도 위기가 왔다. 이번에는

좀 더 개인적인 위기였다. 연인 앰버

허드와의 이별, 그리고 아버지가 의

붓딸로 키운 자나와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은 머스크는 우울증

과 혼미함, 현기증과 조증 사이를 수

시로 넘나드는 시기를 겪었

다. 그는 광적으로 일에 몰

두하며 이를 극복했다.

여러 위기를 겪었지만 그

는 결국 테슬라와 스페이스

X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끌

어올렸다. 그가 소유한 솔

라시티, 보링컴퍼니, 뉴럴

링크 등도 성장 중이다. 여

기에 트위터까지 최근 사들

이며 '머스크 제국'을 키워

나가고 있다. 책은 그 과정

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들

을 심도 있게 조명한다.

2013년부터 본격화된 제프

베이조스와의 피 말리는 우

주 경쟁, 테슬라 주식을 공

매도한 빌 게이츠와의 대립

,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을 우크라이나

군에 공급하면서 벌어진 사건, 여러

여인과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하면서

빚어진 순탄치 않은 가정사까지 흥미

롭게 다룬다.

스티브 잡스의 일대기를 쓴 저자는

머스크의 전기를 쓰면서 몇 가지 면

에서 잡스와 머스크는 비슷한 듯 다

르다고 평가한다.

저자에 따르면 잡스는 때론 비열했

고, 직원들에게 잔인했다. 폭풍처럼

몰아붙이는 힘이 있었다. 아이폰과

매킨토시가 나온 배경에는 그와 같은

강한 추진력이 있었다. 머스크는 다

른 의미의 잔인함이 있었다. 그건 "괴

팍함"이다. 저자는 질문한다. "만약

그가 괴팍하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를

전기차의 미래로, 그리고 화성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비슷한 점도 있다. "그는 직원들을

미치게 만들지만 불가능하다고 생각

하는 일을 해내게 만들기도 하는 '현

실 왜곡장'을 갖춘, 똑똑하지만 까다

로운 보스라는 점에서 특히 그랬다"

며 그는 잡스처럼 "동료든 경쟁자든

모두와 대립각을 세울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그의 삶은 부모의 학대, 학교에서

의 따돌림, 동료의 배신, 외로움, 몽상

, 집착, 위험 추구, 그리고 꿈을 향한

강렬한 집념 같은 단어들로 채워졌다

. 그리고 그는 이런 약점들을 일정 부

분 극복하며 혁신의 아이콘으로 성장

했다. 그는 사람들의 감정을 읽지 못

한다는 점에서 공감력이 부족했다.

그러나 창의적이고 비전이 있으며 추

진력이 있다는 점에선 탁월했다. 그

는 극도로 복잡한 인물이었다. 저자

는 그를 미치광이인, '위대한 혁신가'

라고 평가한다.

월터 아이작슨이 전기 '일론 머스크' 출간…괴팍하고 미치광이 기질이 있는 위대한 혁신가

새로출간된일론 머스크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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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
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있습니i다.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며 지구 환경이 진짜 티핑포인트에

근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기존 2천개의 연구 결

과를 분석해 처음으로 지구위험한계

선 9개 항목 전부를 평가한 것으로 지

구 전체에 대한 첫 번째 과학적 건강

검진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가

디언은 평가했다.

앞서 지구위원회도 지난 5월 과학

저널 네이처에 발표한 논문에서 지

구 환경의 8개 지표 중 7개가 이미 '위

험 구역'으로 들어가 인류의 삶을 위

협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구위원회는 기후, 대기오염, 비

료 남용에 따른 수질 오염, 지하수,

담수, 미개발 자연환경, 전반적인 자

연·인공 환경 등에서 8가지 지표를

설정해 그 정도를 조사했더니 대기

오염을 제외하고 모두 위험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kp@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계환 기자 =  지

구 생명유지시스템의 손상이 심각

해 이제 지구가 인류의 안전한 활동

영역에서 벗어난 상태라는 연구 결

과가 나왔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과학 저널 '사이언스 어드밴시스

'(Science Advances)에 실린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류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9개 환경

기준인 지구위험한계선(Planetary

Boundaries) 가운데 6개가 인간이

야기한 오염과 자연 파괴로 인해 깨

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기준선을 넘어 악화한 항목

은 생물권 보전과 토지 사용, 기후변

화, 담수 사용, 질소와 인의 흐름, 합

성 오염물질이다.

연구팀은 이 가운데 건강한 생태

계 기능을 포함하는 생물권 보전 항

목은 이미 19세기에 기준선을 넘어

섰으며 토지 사용 항목은 지난 세기

에 이미 깨진 상태였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9개 항목 가운데 생물학

적 기준에 해당하는 4개 항목이 이

미 고위험 수준이거나 고위험에 근

접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

은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대기오염과 해양 산성화

항목도 깨지기 직전이지만 오존 파

괴를 불러온 해로운 화학물질 퇴출

노력의 영향으로 대기 오존 항목만

이 안정적인 상태를 보였다고 연구

팀은 소개했다.

이번 연구를 이끈 코펜하겐대학

의 카서린 리차드손 교수는 지구상

에서 지난 1만년 동안은 인류가 번

성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도 이런 환

경이 지속될지는 모르겠다고 우려

했다.

리차드손 교수는 지금의 지구는

위중한 고혈압 환자와 같은 상태라

면서 심장마비가 임박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심장마비 위험이 매우 커

진 상태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지구위험한계선 개념을 제시한

요한 록스트룀 포츠담기후영향연구

소 공동소장은 과학계와 국제사회

가 극단적인 기후변화에 대해 우려

하고 있지만 더 큰 걱정은 지구의 회

복력 감소 신호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록스트륌 소장은 회복력 감소는

지구 온도를 1.5℃ 낮추려는 기후변

화 목표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으

지구 건강검진 결과…"심장마비 임박한 고혈압 중환자"
"9개 항목 중 6개 이상범위"…기후·담수·토지 등 위험   "인간활동 탓 악화…1만년 인류번성 환경 지속할지 몰라"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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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정윤주 기

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 농성을 2주째 이어가면서 건강

에 대한 우려로 이제 단식을 중단해

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점점

커지고 있다.

다만 이 대표는 여전히 뜻을 꺾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단식 14일째인 13일 농

성 장소를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본

청 안 당 대표실로 옮겼다.

지난 9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친 검

찰 조사 등 스트레스가 가중돼 몸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는 게 민주당 설

명이다. 그는 오전 최고위 회의에도

불참했다.

현재 이 대표는 심장박동 센서를

착용하고 외부 의료진의 실시간 확

인을 받고 있으며 혈당·체온 등도

수시로 점검 중이라고 한다.

의료진은 "통상 10일에서 14일을

넘기면 의학적으로 불가역적인 손상

이 온다는 것을 감안하면 단식 한계

에 온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금이라

도 단식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향후 심각한 이상 소견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단식 중단을 강력히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이 대

표 비서실장 천준호 의원이 기자들

에게 전했다.

아직 이 대표의 체온·혈당·혈압

등이 심각한 비정상은 아니지만, 저

체온증 등으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

증상과 체중 감소가 나타나고 있으

며 7일째부터는 전해질 불균형이 나

타났고 전날부터는 부정맥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천 의원은 전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현 상황에서 단

식을 중단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

히 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오전 최고위원회

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표실로 단식

장을 옮긴 데는 단식을 더 이어가겠

다는 이 대표의 결연한 의지가 담겼

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와 면담한 인

사들은 입을 모아 단식 중단을 요청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 전 의원은 이날 오후 당

대표실을 찾아 이 대표에게 "단식이

길어지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정말 아주 깊게 걱정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노 전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그

러시면서 정치가 실종돼버리고 국민

통합보다 국민 분열이 횡행하고 국

익이나 민생보다는 이념이 우선시된

이런 상황에서 당 대표님의 건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엄중한 상

황에 대처하려면 빨리 단식을 중단

하시고 건강을 회복하셔야 된다, 이

런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이에 이 대표는 "감사한 말씀"이라

면서 "깊이 잘 새겨서 잘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

래'와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당

내 김근태계 모임인 민평련(경제민

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

소속 의원들도 이날 잇달아 이 대표

를 찾아 단식 중단을 촉구했다.

양승조 전 충남지사, 허태정 전 대

전시장, 이춘희 전 세종시장 등도 농

성 현장을 방문해 우려를 전달했다.

geein@yna.co.kr

"한계 왔다" 진단에도 당 대표실로 옮겨 단식농성 지속…당 관계자 "의지 결연"

당내·의료진 만류에도 이재명 14일째 단식…文 "빨리 중단해야"

대표실로옮긴이재명대표

與 "단식 동정론 없다. 이재명 단식으로 또  방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조다운 기

자 =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

당이 또 한 번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해 '방탄'하려 한

다며 비난을 쏟아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

전날) 이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기

직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는 '이재

명 체포동의안 부결 결의대회'나 다

름없었다"고 주장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법무부 장관까

지 지낸 박범계 의원은 '이 대표를 저

들의 아가리에 내줄 수 없다'는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을 하면서 앞장섰

고,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을 중심

으로 동정론에 기대어 체포동의안

부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

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

설에서 국민에 공언한 불체포특권

포기는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돌

고 돌아 또다시 '방탄대오'를 갖추겠

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피해자 코스프

레에 증거 운운하며 아무리 선동한

들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피의자라

는 단 하나의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고 지적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BBS 라

디오에서 "이 대표가 아무리 단식을

하면서 당내에 동정 여론을 불러일

으켜도 진실의 순간, 구속수감의 순

간은 점점 더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

다"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표 지위를 이용해 자당 최고위원

이나 국회의원을 동원해 사법방해

를 시도하는 여러 정황이 뚜렷하다"

며 "이런 점을 미뤄 판단하면 구속수

감된 상태에서 재판받는 게 마땅하

다고 재판부가 판단을 내릴 것"이라

고 전망했다.

민주당 내 '동정론'에 대해서는 "

그 단식 동정론은 국민들 사이에선

일어나지 않고 개딸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동정론"이라며 "국민적 반

향이 크지 않은 이유는 처음부터 대

의명분을 위한 단식이 아니라 절대

로 구속되기 싫다는, 체포동의안 부

결을 바라는 단식이었기 때문"이라

고 꼬집었다. 그는 '여당 지도부가 이

대표 단식을 만류해야 한다'는 일각

의 의견에 대해 "단식을 방탄에 이용

하고 있는데 그 방탄에 여당이 들러

리를 서면서 사법절차 방해에 힘을

실어줄 수는 없는 부분"이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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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허위 인터뷰 등 보도 의혹 수사…'尹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적용

뉴스타파 대표 "유례없는 폭거, 악랄한 언론탄압"…2시간20분간 대치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조다운 이

도흔 기자 =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

뤄진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보도 의

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4일 뉴스타

파와 JTBC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

섰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

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

부패수사3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와 서울 마포구 JTBC

본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

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

의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고 있

다.

사무실 압수수색은 뉴스타파 한

상진 기자와 봉지욱 전 JTBC 기자

의 사무공간에 한정해 진행되는 것

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주거지도 압

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뉴스타파 직원들은 오전 8시50분

께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

도하자 건물 출입구를 막고 구호를

외치며 대치했다. 검찰은 2시간20분

만에 건물 내부로 진입했다.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는 영장 집

행 직전 "민주국가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폭거"라며 "무도한 윤석

열 정권과 정권을 보호하는 정치검

찰이 얼마나 악랄하게 언론을 탄압

하는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

는, 역사에 영원히 남을 치욕적인 언

론 현장의 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특활비 등 예산

오남용 문제를 공개하려고 예정한

날을 택해서 뉴스타파를 침탈한 저

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모

든 수단을 동원해서 당당하게 독립

언론의 가치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TBC는 "보도국 진입을 하지 않

는 전제로 검찰과 압수수색 절차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보도 경위, 공모관

계 확인 차원에서 취재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15일 뉴스타파 전문

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

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

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조우형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

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닷새 뒤인

9월20일 그 대가로 신씨에게 1억6천

5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신씨가 허위 인터뷰를 녹취해 뉴

스타파 측에 제공하고 한 기자, 대표

등과 여러 차례 협의하는 등 보도에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뉴스타파는

대선 직전 허위 보도를 해 여론 조작

을 도모하고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

손했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신씨는 지난해 2월25일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윤 대통령의 '대장동

일당' 발언을 보고 보도를 결심했고,

뉴스타파 대표에 구두보고 후 그해

3월4일 뉴스타파에 녹음파일을 제

공했다는 입장이다.

뉴스타파는 지난 7일 "3월4일 밤

10시56분 신씨에게 김만배 음성파일

과 녹취록을 넘겨받았고, 다음날 주

요 인물들에 대한 입장을 물은 뒤 3

월6일 오전 논의를 거쳐 보도를 결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와 신씨를 기존의 배

임수·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

의 외에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입건

했다.

JTBC 소속이던 봉 기자는 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

을 제기하는 보도를 하면서 이를 부

인하는 조우형 씨의 진술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현재는

뉴스타파로 이직했다.

봉 기자는 지난해 2월21일 민간업

자 남욱 씨의 2021년 11월 검찰 진술

조서 등을 근거로 '2011년 2월 조씨

가 두 번째 대검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주임검사가 커피를 타줬고, 당시

주임검사가 윤석열 중수2과장'이라

고 보도했다.

같은달 28일엔 '조씨가 주임검사

랑 커피를 마시고 금방 나왔다는 얘

기를 영웅담처럼 했다'는 등의 조씨

측근 2명의 전언을 보도했다.

검찰은 봉 기자가 2021년 10월 조

씨와 직접 만나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다' 등의 설명을 듣고도 이를

빠뜨린 채 커피를 타준 주임검사가

윤 대통령이라는 것처럼 보도한 것

으로 본다.

봉 기자는 전날 CBS 라디오에 출

연해 "(조씨가) 자기에게 불리한 얘

기는 대부분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

렇다면 조우형의 인터뷰를 모든 걸

실어줘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기

자 개인이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반론을 충분히 못 실은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수사 무

마에 대한 의혹 그 사건이 없어지는

것이냐"며 "의혹을 제기한 것이지

그게 사실이라고 명시한 게 아니다"

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

로 봉 기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

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뉴스타파 반발 속 압수수색 집행…JTBC·기자도 대상

뉴스타파 직원들이 14일 오전 대장동 허위 보도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중구 뉴스타파를 찾은 검찰 관계자들과 대치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이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보도 의혹 수사를 위해 뉴스타파와 JTBC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JTBC 본사 모습. 

與, '대장동 인터뷰' 방송한 김어준 등 3명 고발키로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김만배-신학림 대

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전

현직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김어준·주진우·최경영 씨 등 3명

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당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위

원장 윤두현)와 가짜뉴스·괴담방

지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장겸)는 이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

고, 이들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

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

손) 등의 혐의로 14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두현 의원은 "이들 3명은 공공

재인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

하면서 김만배-신학림의 허위 인터

뷰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제

하고, 허위 사실을 그대로 방송해 당

소속 대선후보(윤석열 대통령)의 명

예를 크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최경

영의 최강시사' 등 라디오 프로그램

에서 뉴스타파의 '허위 인터뷰' 보도

를 사실인 것처럼 과도하게 표현한

정도가 유독 심각했다고 특위는 설

명했다.

윤 의원은 "(고발 대상자를) 축소

하고 축소해 우선 3명만을 고발하기

로 했다"며 "향후 추가로 살펴보고

TV 시사 제작프로그램도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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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보스톤 봉사회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0 The Boston Korea2023년 9월 15일 금요일  칼럼

   

골프와 인생 3

5번홀: 골프 그리고 선택과 결정

골프를 치다보니 골프란 운동은 매번 선택

과 결정의 순간들이 연속되는 운동인것 같다.

또한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오롯이 스스로 져

야하는 운동이기에 골프란 운동이 더 매력적

이기도 한것 같다.

자! 이제 5번홀 티 박스에 올라섰다. 5번홀

은 약 200야드 언저리에 또랑이 있는 약500야

드짜리 파5 롱홀이다. 첫 티샷, 어떤 클럽을 선

택할 것인가?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드라이버

를 꺼내 든다. 내 친구 선생이 말 한다. "너 저

해저드 넘길 수 있어?" 나는 물끄러미 또랑을

바라보며 속으로 웅어린다." 또다시 이어진

선택과 결정의 순간이구나!."

내 드라이버샷은 아주 잘 맞으면 230야드 정

도 보통은 190에서 200야드 언저리 물론 삑사

리가 난다면 이런건 아무 소용없는 짓이다. 하

지만 삑사리를 전제로 골프를 치는 사람은 없

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할까? 아

주 잘 맞아야 또랑을 넘기고 세컨샷을 편하게

준비할 수 있다. 또랑을 못 넘기더라도 조금은

긴 세컨샷을 치면 셈셈이 된다. 더욱이 파5 롱

홀이기 때문에 어차피 두번에 그린에 올린다

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렇다면 안전하게 5번

아이언 정도 잡고 도랑에 되도록 가깝게 공을

안착 시킨 후 좀 긴 세컨샷으로 또랑을 넘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 상황이 이러한데 드라

이버를 잡을 것인가 5번 아이언을 잡을 것인

가.. 선택은 나에게 달려있다.

내 선택은 그래도 역시 드라이버… "인생

뭐 있어 무조건 가는거야" 인생에서도 이런 선

택을 할것인가에는 내 스스로 의문이 들겠지

만 그래도 목숨걸고 치는 골프가 아니고 재미

로 치는 골프니 모험을 선택해 본다. 드라이버

샷을 멋지게 날려본다. "어 잘 맞았다. 공이 하

늘 높이 솟구쳤다. 쭈욱 날아간다. 하하 이거

왠일!!! 하지만 공은 여지없이 또랑에 쳐박힌

다. 아주 잘 맞는게 아니고 그저 잘 맞은 공이

다.

여지없이 벌타를 안고 세컨샷 아니 해저드

벌타를 먹었기 때문에 또랑 앞에서 서드샷을

준비한다. 안전한 선택을 했다면 또랑 근처에

서 두번째 샷을 했을텐데 무모한 선택의 대가

로 1벌타 후 또랑 도 못 넘긴 채 또랑 앞에서 세

번째 샷을 하게 된다.

몇번의 헛방질과 삑사리로 5타만에 어렵게

그린에 공이 올라왔다. 운 좋게 그나마 칩샷(

그린 주변에서 홀에 가깝게 붙이는 샷)을 잘

쳐서 홀컵 근처에 공이 놓였다. 거리는 약 15

피트 내외. 또 다시 선택과 결정의 순간이다.

홀컵을 향해 한번의 퍼팅으로 공을 넣을 것인

가? 아니면 홀컵 근처에 공을 굴린 후 두번째

퍼팅으로 공을 넣을 것인가? 한번에 넣으려면

공이 홀컵을 지나가야 한다. 많은 아마추어 골

퍼들이 공감하는 이야기가 있다. "버디

(Birdie: 규정타 보다 한타 적개 치는 것)가 보

기(Bogey: 규정타 보다 한타 많이 치는 것)된

다" 즉 욕심 부리다 본전도 못찾는다는 이야

기다. 하지만 그 선택도 역시 골퍼 스스로의

선택이다. 나는 한번에 넣는 선택을 했다. 결

과는? 하하, 홀컵을 지나 두번은 커녕 세번에

공을 넣어 트리플 보기로 5번홀을 마무리 했

다.

자! 이제 5번홀 내 골프 플레이의 선택에 대

해 분석해 보자. 첫번째 티샷 1번 드라이버샷

의 선택이었다. 1번 드라이버는 골프채 중에

가장 길이가 길고 묵직한 헤드가 달린 채이다

. 즉 다루기 힘들고 그 만큼 잘 맞을 확률이 떨

어지는 채인 것이다. 여기에 내 실력까지 더한

다면 드라이버로 또랑을 넘길 확률은 잘 해야

10% 미만. 이에 반해 아이언은 드라이버 보다

길이도 짧고 헤드 각도도 어느정도 있어 드라

이버 보다는 훨씬 다루기 쉽다. 내 실력을 감

안한다 해도 또랑 근처로 갈 확률은 삑사리를

제외 한다면 못해도 60% 이상…

마지막 퍼팅의 선택, 한번에 넣느냐 홀컵 근

처에 붙여 두번에 넣느냐! 경사면이나 내 실

력을 고려할 때 한번에 넣을 확률은 높게 잡아

20%, 공을 홀컵에 붙여 두번에 넣을 확률은

70% 이상 하지만 나의 선택은 한번에 넣는것

…

나는 모든 선택에서 확률이 낮은 모험적인

선택을 했다. 하지만 나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

이라고는 말은 하고 싶지 않다. 선택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하는 이번

골프 라운딩이 내기였거나 아니면 승패를 가

늠하는 중요한 경기 였다면 나의 선택은 안정

된 선택으로 달라졌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나는 이번 라운드에서 단지 달콤한 미래를 생

각하며 모험을 선택을 했을 뿐이며 그 모험에

대한 댓가는 헤져드 벌타와 몇차례 퍼팅을 더

한 것으로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인 것이다.

골프나 인생이나 '만약'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

지만 그래도 만약 낮은 확률에도 불구하고 나

의 선택이 모두 성공 했다면 나는 트리플보기

가 아닌 파로 이번 홀을 마무리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골프에서 '잘못된 선택'은 없다. 단지 선택

에는 언제나 확률이 따른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낮은 확률에도 불구하고 모험을 선택할

것이가 아니면 높은 확률에 따라 안정된 선택

을 할것인가는 온전히 골퍼의 선택에 달린 것

이다. 다만 선택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골퍼

스스로 질 수 밖에 없다는 것 또한 명심할 따

름이다.

박진영 (보스톤라이프스토리닷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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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삼국사기(권 제4 신라본기 제4, 진흥

왕 37년) 에 <화랑을 받들다>의 제목으로 등장

하는 기록을 인용해 본다. 진흥왕37년은 576년

이다.

<37년 봄에 처음으로 원화源花를 받들었다

. 처음에 임금과 신하들이 인재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근심하다가, (사람들로 하

여금) 무리를 지어 놀게 하고 그 행실을 관찰

한 연후에 발탁해서 등용하고자 하였다. 마침

내 미녀 두 사람을 뽑았는데, 한 사람은 남모

南毛이고, 또 한 사람은 준정俊貞으로 무리 3

백여 인을 모았다. 두 여자가 아름다움을 다투

고 서로 질투하였는데, 준정이 남모를 자기 집

으로 유인한 뒤 억지로 술을 권하여 취하게 되

자, (남모를) 끌고 가 강물에 던져 죽였다. (일

이 발각되어) 준정은 사형에 처해졌고, 무리

들도 사이가 나빠져 흩어졌다. 

그 후에 다시 미모의 남자을 선발하여 곱게

꾸미고 화랑花郞이라 이름하고 받들었는데,

무리들이 구름같이 모여 들었다. 혹은 도의道

義로써 서로 연마하고, 혹은 노래와 음악으로

써 서로 즐겨서 산과 내를 찾아노닐며 멀리까

지 이르지 않은 곳이 없었다. 이로 인하여 사

람들의 그릇됨과 올바름을 알게 되어, 훌륭한

자를 발탁하여 조정에 천거하였다. 이런 까닭

에 김대문金大問의 화랑세기花郞世紀에는

“현명한 보필자와 충성스러운 신하가 여기

에서 나왔고, 훌륭한 장수와 용감한 병졸이 이

로부터 생겨났다(현좌충신종차이수 양장용

졸유시이생賢佐忠臣從此而秀良將勇卒由是

而生, 현좌충신양장용졸)” 라고 하였다.

최치원崔致遠의 난랑비鸞郞碑 서문序文에

는 “나라에 현묘玄妙한 도道가 있었는데, 풍

류風流라고 이른다. 교화를 행하는 근원에 대

해서는 선사仙史에 자세하게 갖추어 있는데,

실로 이에 삼교三敎를 포함하여 중생衆生들

을 접하여 교화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들어와

서는 집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가면

나라에 충성하라고 하는 것은 노魯나라 사구

司寇의 가르침이다. 무위無爲의 일에 처하고

불언不言의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주周나라

주사柱史의 본뜻이다. 갖가지 악惡을 행하지

말고 갖가지 선善을 받들어 행하라고 하는 것

은 축건태자竺乾太子의 교화이다” 라고 하

였다.

당唐나라 영호징令狐澄의 신라국기新羅國

記에는 “귀인貴人 자제子弟 가운데 아름다

운 이를 선발하여 분을 바르고 곱게 꾸며 이름

을 화랑花郞이라고 하였는데, 나라 사람들이

모두 떠받들며 섬겼다” 라고 하였다.>

진흥왕 삼맥종은 540년(7세 –삼국사기, 15

세 –삼국유사)에 즉위하였다. 그리고 인재들

을 바르게 등용하려고 젊은이들을 무리지어

놀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우두머리를 여자

로 하면서 원화라고 이름하였다. 수장이 한 명

이었다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미녀 두 명이다

가 보니 문제가 생겼다. 시기와 질투는 죽음을

불러왔다. 준정은 남모를 살해하였고 준정 역

시 사형당했다. 그리고 원화제도는 폐지되었

고, 즉 낭도들을 이끄는 우두머리를 여자에서

남자로 바꾸어서 화랑花郞이라고 하였다. 576

년 봄에 일어난 사건들이다. 그런데 576년은

진흥왕이 사망한 해이다. 그리고 신라인 김대

문의 화랑세기에는 화랑의 설치 년도가 정확

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삼국사기의 기

록과는 달리 540년에 설치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화랑세기의 기록으로 보면 576년에는

이미 7세 풍월주인 설원랑이 화랑의 우두머리

로 낭도들을 이끌고 있었다. 

그럼 여기서 초대 풍월주 위화랑의 부모를

보면, 아버지는 선심공(염신공)이며 어머니

는 벽아부인이다. 제21대 비처왕(소지왕, 재

위기간 471 ~ 500년)이 어느날 날이군(현 경북

영주)으로 순시를 갔었는데 그곳의 파로波路

가 아름다운 자신의 딸 벽화를 왕에게 바쳤다

.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에 잠을 못이룬 왕은

몇번이나 왕래를 하다가 500년 어느날  벽화

를 데리고 왕궁으로 돌아왔다. 뿐만아니라 그

녀의 어머니 벽아도 함께 데리고 와서 후궁으

로 삼았다. 아마도 곧 벽아는 섬신공에게로 출

가하였고 위화랑이 태어났다(자세한 내용은

1세 풍월주 위화랑조에 기술되어 있다). 위화

랑의 아버지 섬심공과 파로가 동일인라는 설

도 있는데, 선심공의 할머니가 청아靑我이고,

청아의 부모가 박제상과 치술공주이기에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 위화랑의 생몰년 기록은

없지만 어머니 벽아는 500년 전에 이미 과년

瓜年한 딸 벽화가 있었다. 벽아의 가임연령을

봤을때 위화랑은 늦어도 510년 전에 태어났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30세 무렵에 초대 풍월주

가 되었다(삼국사기의 기록대로 576년에 화랑

이 설치되었다면 위화랑은 66세에 풍월주가

되었다!?). 또한 2세 풍월주 미진부는 525년에

출생하였고, 551년(진흥왕12년) 거칠부 등 7명

의 장군과 함께 백제와 연합하여 고구려를 공

격하였다. 그리고 3세 풍월주 모랑(제23대 법

흥왕과 후궁 보과공주의 아들이며, 원화 남모

의 동생이다)은 555년 비사벌을 유람하던 도

중 갑자기 병을 얻어 요절하였다.

그리고 5세 풍월주 사다함은 562년(이는 삼

국사기의 기록이고, 화랑세기에는 561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사부가 대가야를 공격할때

15~6세의 나이로 화랑도들을 이끌고 귀당비

장貴幢裨將으로 참전하였다. 마지막으로 조

선시대에 와서 김종서 등이 지은 고려사절요

에도 화랑이 540년에 설치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화랑의 정확한 설치년대의

기록은 없지만 여러 사료를 종합해본면 540년

에 설치되었고, 원화 남모와 준정의 사망사건

도 576년이 아닌 540년에 일어났을 개연성이

크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

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또 하나의 신라(김

태식, 김영사), 고려사절요, 한국사데이터베

이스(db.history.go.kr)

화랑도(花郞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郞世紀, 원화源花 남모南毛와 준정俊貞(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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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투자의 현인인 워런 버핏은 ’인생의 성

공은 수많은 잘못을 하지 않는다면 올바른

선택은 많이 할 필요가 없다(You only have

to do a very few things right in your life so

long as you don't do too many things

wrong)라고 언급했다. 

주식 투자하면 대부분 일반 투자자는 어

디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지를 우선 고려한

다. 그러나 투자 실패는 좋은 곳에 투자하지

못해서가 아니다. 대부분 투자 실패는 ‘해

서는 안 되는 투자’에 투자하기 때문이다.

실패하는 투자로 이어지는 투자가 무엇인

지 함께 알아본다.

*수많은 기업 중에서 몇 종목의 특정한

기업을 선택해서 투자한다는 것은 매우 어

려운 일이다. 뮤추얼 펀드를 직접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에게도 어렵다면 일반 투자자

에게는 더욱더 어려운 것이다. 매년 발표되

는 펀드 매니저들의 수익률을 참고하면 바

로 알 수 있다. 

제프리 웨스트(Geoffrey West)의 책

(Scale)에서 언급한 내용 몇 가지를 인용해

본다. 1950-2009년 동안 주식시장에 상장되

었던 기업이 28,853이었지만 2009년 말에 약

80% 기업이 사라졌다. 햇수로 30년 지나면

약 5% 정도만 기업이 생존한다. 미국 기업

이 생존하는 평균 기간은 약 10.5년에 불과

하다. 1955년 포천 500대 기업에 등록되었던

기업이 생존한 확률은 단 12%에 불과하다.

일반 투자자는 소수의 기업을 선정해서

투자한 후 대박을 기대하지 말고 주식시장

전체에 꾸준히 투자하면 자연스럽게 성공

하는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생명보험은 돈 버는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 생길 경우 남은 가족에게 경제적인 부

담을 적게 하기 위한 위기관리(Risk Man-

agement) 수단이다. 생명보험을 파는 에이

전트는 보험을 팔기 위해 좋은 투자라고 설

명하지만, 숨어있는 내용은 예정표(Illus-

tration)처럼 되기가 매우 어렵다. 보험은 보

험, 투자는 투자로 분리해야 한다. 

*어뉴이티(Annuity)를 파는 사람은 원

금이 보장되고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대로

수익을 받는다는 무지개 같은 설명을 한다.

이런 이유로 어뉴이티가 팔린다. 어뉴이티

의 가장 큰 문제점 두(2) 가지는 낮은 수익

률과 높은 경비이다. 

S&P 500 Index란 미국 500대 기업으로 구

성된 종목이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지난 10

년 연평균이 12.5%이다. 투자한 자금이 거

의 3배로 불어난 놀라운 수익률이다. 같은

기간 어뉴이티의 수익률은 매우 낮다(떨어

진다). 어뉴이티를 소유한 사람들은 수익률

을 비교해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어뉴이티에서 부과되는 여러 가지 경비

를 영어로 나열해 본다. Surrender Charge,

Mortality & Expense Risk, Administrative

Fees, Guaranteed Minimum Death Benefit

Rider, Guaranteed Lifetime Withdrawal

Benefit Rider, Fund Expense for Under-

lying Funds, 등으로 부과되는데 어뉴이티

투자자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은 월세 받는 금

액만 생각하지, 손익계산을 정확하게 계산

하지 않는다. 부동산 매매 비용, 재산세, 보

험료, 수리비, 수입에 대한 세금, 등 모든 경

비를 계산해야 한다. 부동산투자는 자산이

부동산과 함께 묶인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

다. 급한 일로 목돈이 필요하다면 부동산을

처분해야만 한다. 처분할 때 그동안 받았던

감각 상각비 혜택을 물어내야 한다.

부동산투자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어려

운 투자이다. 은퇴한 후 생활비나 소일거리

로 부동산 투자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

각이다. 

공자님 말씀도 ’인생은 간단한데 우리

들 자신이 복잡하게 만든다(Life is really

simple, but we insist on making it compli-

cated)’고 말했다. 성공하는 투자도 어렵

지 않다. 투자자들 본인이 어렵게 만드는 것

이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754)

실패할 수 있는 투자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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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 철학원재미로 보는 주 간 운 세
www.askjiyun.com 

213-739-2877

9월 17일 - 9월 23일

● 운수: 혼자서 생각하고 결정하지 말고 가족과 함께 생각

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 금전: 새로운 일은

시작하지 않도록 하세요.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것입니다. ● 애

정: 신뢰감은 자기의 틀 속에 상대를 꿰맞추는 게 아니라 자신의 틀을 버리고 상대

의 마음 속으로 가려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19, 23일 길일. 18, 21일 주의.

쥐띠 |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이

● 운수: 직장인인 경우 윗사람의 도움으로 승진의 기회가 다

가옵니다. 시험 및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는데도 좋은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 금전: 확장하고 넓혀 가는 즐거움이 있으니 이사를 해도 좋겠습니다.

매매도 이익이 따라주고 쉽게 될 것입니다. ● 애정: 서로간의 대화가 통하고 행복

합니다. 활기가 있고 의욕적인 생활이 전개될 것입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20, 23일 길일. 19, 22일 주의.

소띠 | 서로간의 대화가 통하고

● 운수: 냉정한 판단과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결단을

내리는 시기를 잘 잡으면 전화위복이 됩니다. ● 금전: 현실에 만

족하고 재물을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투자 생각은 가능하다면 억누르는 것이 좋겠

습니다. ● 애정: 어째서 저런 말을 할까 하는 원망부터 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말

을 했기에 이런 말을 듣게 되나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17, 22일 길일. 21, 23일 주의.

토끼띠 |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한

● 운수: 친한 사람과 함께 하는 일을 시작하지 마세요. 동업

과 같은 것은 자칫 친했던 사람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말 것입니

다. ● 금전: 현상유지도 어려운 상황에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는 것은 더 많은 손

실을 가져오게 될 뿐입니다. ● 애정: 바람이 가슴으로 새어 들어가는 것만 같은 주

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감정의 골만 깊어집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18, 21일 길일. 20, 23일 주의.

범띠 | 손실을 가져오게 될

● 운수: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주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열성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금전: 늘

어나는 기쁨이 있겠습니다. 매매도 빠르게 성사되고 생각보다 큰 이익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 애정: 이성 교제에 있어서 적극성을 띠도록 하세요. 용기가 있는 자만

이 원하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17, 23일 길일. 18, 22일 주의.

용띠 | 열성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 운수: 모든 것이 내 편이 될 수 있는 좋은 때를 만났습니다

. 경우에 맞게 일을 처리하면 모두가 잘 따라줄 것입니다. ● 금전

: 금전에 이득이 있으니 하는 일이 잘 되겠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에 사업의 계획을

바로 세워 추진해 나가도록 하세요. ● 애정: 가까운 사람이 다리가 되어 마음에 드

는 이성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주입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20, 21일 길일. 17, 23일 주의.

뱀띠 |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는

● 운수: 개업의 시기로 적절하지가 못합니다. 매매할 때는

철저하게 서류를 잘 챙기고 함부로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금전: 새로운 사업을 하기에는 이른 시기입니다. 금전이 생기더라도 과도한 욕

심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애정: 말 한 마디에 쉽게 속상해 하고 말 한 마디에 마

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17, 20일 길일. 18, 21일 주의.

말띠 | 과도한 욕심을 버려야 

● 운수: 소송문제나 사업상의 경쟁에 있어서 자신에게 유리

한 방향으로 일이 풀려나갈 것입니다. ● 금전: 침착하고 차분하게

상황의 흐름을 보고 판단하면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은 문서와 관련

해서 신중히 처리해야 합니다. ● 애정: 남의 말보다는 사랑하는 이의 심중을 잘 살

피는 사려 깊음이 있다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18, 21일 길일. 19, 22일 주의.

양띠 | 상황의 흐름을 보고 판단해야

● 운수: 여태까지 노력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쌓아올린 탑

을 지키면서 가꾸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금전: 지금 투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잃느냐 얻느냐는 자신의 머리회전과 노력여하에

달려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애정: 내게 돌아오는 이 말이 내가 던진 어떤 것 때

문이라 생각해보세요. 아주 많은 오해나 원망이 풀릴 길이 열립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9, 20일 길일. 18, 21일 주의.

닭띠 | 지키면서 가꾸어 나가야

● 운수: 유리한 조건으로 취업을 할 수 있게 되고 투자할 분

야에 대한 좋은 조언도 받게 됩니다. ● 금전: 성실하게 일을 처리

해 나가면 생각지 못한 커다란 이익을 얻겠습니다.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있는 주

입니다. ● 애정: 미뤄오던 이성문제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서로간의 사랑

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애정의 주기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9, 23일 길일. 17, 20일 주의.

원숭이띠 | 좋은 조언도 받는

● 운수: 발전을 기대하기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데 더 많

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금전: 금전이 생긴다

하여 엉뚱한 일에 과도한 욕심이 부리면 재물이 도로 사라지게 되니 욕심은 금물입

니다. ●애정: 적극적인 연애를 생각해 보게 되는 주입니다. 이미 가정이라는 울안

에 갇혀 있는 몸이므로 꿈만 꾸다가 마는군요.

94, 82, 70, 58, 46, 34년생은 17, 21일 길일. 19, 22일 주의.

개띠 | 욕심은 금물

●운수: 자신의 능력으로는 힘들겠으니 주변 사람의 의견을

듣고 힘을 빌려서 실행에 옮기세요. 사업은 번창하겠습니다. ●금

전: 오랜 기간 원하던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 기쁨이 있겠습니다. 작은 이익도 발

생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 애정: 즐거움이 함께 하는 주입니다. 연인이나 배우

자로부터 애정이 듬뿍 담긴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8, 22일 길일. 20, 23일 주의.

돼지띠 | 즐거움이 함께 하는

  

지난 여름 새만금에서 전세계 150 여 개국

45,000 명의 스카우트들이 참석한 국제적인

청소년 행사에 시설 점검 책임 부본부장으

로 다녀왔습니다. 저는 고국에서 보이스카

우트 활동을 오래 한 인연으로 해서, 한국 스

카우트 연맹에서 봉사해 달라는 요청을 한

국 지도자의 자격으로 참가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전세계의 청소년들

에게 매우 소중한 경험과 추억을 만들어준

행사였습니다. 물론 무더위와 태풍 영향, 행

사 주관을 둘러싸고 정부, 지방정부, 스카우

트 연맹이 서로 소통이 되지 못해 많은 어려

움이 있었지만, 그 잼버리 행사안에서는 일

생에 한 번 밖에 얻을 수 없는 우정, 소통, 이

해가 전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을 열광시켰습

니다.

저는 두가지 문제점을 나누고, 저의 제안

의 글을 올립니다.

첫 문제점은, 상대적으로 우리 나라 청소

년들의 체력과 인내력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 주체측 나라의 참가 대원 수가 1,500 명 정

도 밖에 안된다고, 참가해서는 안 되는 초등

학생 (컵스카우트)들까지 무리하게 모집했

습니다. 그러니 그 어린 아이들이 그 뜨겁고

, 습한 날씨에 어떻게 천막 생활을 할 수 있

었겠습니까? 잼버리 시작 다음 날부터 퇴영

하기 시작했고, 잘 훈련되고 준비된 스카우

트 대원들 이외에는 10 일 동안을 갯벌에서

버텨내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 멀리 영국에서는 4.500 명의 대원과 지

도가 참석했습니다. 스카우팅을 분명히 끌

리는 매력이 있습니다.

본래 스카우트 프로그램은 Friendship 과

Hardship 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느끼고 얻는 성취감이 우리 청소년

들에게는 꼭 필요한데, 이점이 약한 것을 보

았습니다.

두번째 문제점은 이번 행사의 주관자들,

의사 결정권자들이 호텔에서 먹고자는 올림

픽이나 박람회 같은 일반 국제 행사는 많이

경험했을 지는 모르지만, 야외에서 천막을

치고, 매일 식자재를 배급 받아, 직접 식사를

해먹고, 설거지하고, 하루 종일 이리로 저리

로 뛰어다니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지내는 스카우트 행사의 특수성을 전혀 이

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화장실의 숫자

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자주 치워주는 인

력도 준비하기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잼

버리 행사 주관의 명실 상부한 책임자인 한

국 스카우트 연맹에서 참가 및 파견된 지도

자들의 목소리가 너무 작았거나, 마땅히 지

적했어야 할 일들을 소홀히 넘겨버려 파행

을 막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과부나 전라북도에게 잘못된 책임

을 물고 있지만, 한국 스카우트 연맹도 책임

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모든 청소년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학교에

서 등 떠밀려 나와 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더

이상 학교 안에 4H Club, 적십자, 도덕재무

장 운동, 스카우트 운동이 설 자리가 없어졌

습니다. 나라에서 청소년 운동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압니다. 박정희 대통령 당시 30

만 단세가 지금은 4,000 도 안 된다고 합니다

.

눈을 우리 동네로 돌렸습니다.

이렇게 자연이 아름답고, 청소년들이 마

음껏 뛰어놀 수 있는 뉴 잉글랜드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조직화된 청소년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현재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주일 학교나 한국 학교밖에 없고, 교회에 속

하지 않은 한인 자녀들은 개인적으로 운동

이나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단기 프로그램

에 참가해야 합니다.

저는 뉴햄프셔에서 오랫동안 미국 스카우

트 지도자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스카우트

활동에 참가하면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우

리 한인 이세들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하는

데. 어떤 때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뉴 잉글랜드의 자연이 우리 아이들의 교

육장입니다. 초등학교 5 년 이상 중학교 학

생을 자녀로 두고 계신 부모님들이 지도자

로, 봉사자로 참여해 주시면, 우리도 좋은 프

로그램을 우리 자녀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

니다. 한 달에 한번 이상 야외 활동을 하고,

온라인 교육도 하며 아이들을 건강하게 건

전하게 크도록 힘을 실어 주십시오.

뉴햄프셔에 있는 캠프장을 Homebase 로

해서 주말에, 여름에, 겨울에 아이들에게 도

전이 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관심이 있는 부모님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

십시오. 성인 자원 지도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5 명 10 명이라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이

들을 데리고, 산으로, 강으로, 호수로, 바다로

….

연락 주시고, 아이디어 주세요.

Camp Director Taewon Jin t

aewon.jin@gmail.com 603-205-6679

Camp Red Tailed Hawk 596 Hooksett

Rd, Auburn NH 03032

Korean American Youth Program 10

Brace Ave, Hooksett NH 03106

 

고국에서 개최한 잼버리를 다녀와서 진태원(청소년 캠프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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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김지

운 감독의 신작 '거미집'을 보고 나면 두

편의 영화를 한 번에 본 듯한 기분이 든

다.

영화를 만드는 과정을 그린 '거미집'

은 그 안에 또 한 편의 영화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이 영화는 1970년대 초 한국의 영화감

독 김열(송강호)이 '거미집'이란 제목의

영화를 만드는 이야기다.

김열이 배우, 스태프와 좌충우돌하며

영화를 찍는 이야기가 블랙 코미디라면

, 흑백 영상으로 나오는 영화 속 영화는

스릴러의 느낌이다. 두 개의 이야기가

주거니 받거니 교차하면서 영화가 전개

된다.

'싸구려 치정극이나 만든다'는 평론가

들의 혹평에 시달리는 김열은 '거미집'

이란 영화를 다 찍어놓은 어느 날 이 영

화에 관한 꿈을 꾼다.

꿈에서 본 대로 영화의 결말 부분만

다시 찍으면 걸작이 될 거란 생각에 사

로잡힌 그는 "딱 이틀이면 된다"며 재촬

영을 밀어붙인다.

그런 김열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제작사 '신성필림' 대표 백 회장(장

영남)은 '걸작'이란 말에 냉소적인 반응

부터 보이고, 이민자(임수정), 강호세(

오정세), 한유림(정수정) 등 주연 배우

들은 다른 작품 촬영 스케줄이 꼬인다며

입이 툭 튀어나온다.

신성필림의 후계자이자 재정 담당인

신미도(전여빈)가 김열을 지지하고 나

서지만, 그도 김열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러는지는 알 수 없다.

유신정권 시절인 당시 정부의 검열도

걸림돌이다. 공무원들은 제집 드나들 듯

촬영장에 찾아와 이것저것 트집을 잡는

다.

고지식해 보이는 검은 뿔테 안경에 트

렌치코트를 입은 김열은 영화밖엔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 같다. 세트장에 불이

번져 사람의 목숨이 오가는 와중에도 그

는 카메라로 찍은 장면이 제대로 나왔는

지에만 정신이 쏠려 있다.

좌절에 빠진 김열이 세상을 떠난 스승

신 감독의 환영(幻影)과 대화하는 장면

은 예술가의 고뇌를 보여주는 듯하다. "

내가 재능이 없는 걸까"라는 김열의 물

음에 신 감독은 "자신을 믿는 게 재능"이

라며 "그걸 믿고 가라"고 격려한다.

김열이 순수하기만 한 예술가인 건 아

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엔 스승의 높이

에 도달하지 못한 열등감과 세상이 인정

하는 걸작을 내고 싶다는 조급함이 있다

.

그렇게 욕망으로 가득하고 결함 많은

사람이 한데 모여 빚어내는 예술이 영화

라고 김지운 감독은 말하고 싶은 걸까.

어쩌면 영화는 우리 인생을 가장 많이

닮은 예술 장르인지도 모른다. 꿈은 항

상 현실에 부딪히고, 삶은 우리 생각과

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가. 시

간이 흐르면 그 꿈마저도 일그러진 욕망

의 한 표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자기 의

심에 빠져들기도 한다.

'거미집'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다 보

면 이 영화에 깔린 건 결국 영화 예술에

대한 김 감독의 깊은 사랑이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

1970년대식 스릴러를 품은 블랙코미디
…영화 '거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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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617-254-4654광고 문의

2/3
형제 떡집 매매합니다.
Tel. 978-343-6080,  978-407-9029

7/14

세탁소 매매
주인 은퇴, 연매상 30만불
TEL. 978-539-8152

블랙핑크, 美 MTV 어워즈 '올해의 그룹' 등 2관왕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그룹 블

랙핑크가 미국의 유명 대중음악 시상식인

'2023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VMA)에

서 '올해의 그룹' 등 2관왕을 기록했다.

12일(현지 시간) MTV VMA는 공식 홈

페이지를 통해 블랙핑크가 '올해의 그룹', '

베스트 안무' 등 2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밝

혔다.

블랙핑크가 K팝 걸그룹 최초로 수상하

게 된 '올해의 그룹'은 2019년 신설된 분야

로, K팝 그룹 등이 시상식 주요 부문 후보

에서 제외된다는 비판 여론을 반영해 만들

어졌다.

부문이 만들어진 이래 지난해까지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4년 연속 수상해왔으

며 블랙핑크가 그 뒤를 이어 올해의 주인공

이 됐다.

방탄소년단의 정국은 솔로곡 '세븐'으로

비욘세, 빌리 아이리시, 두아 리파 등 쟁쟁

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송 오브 서머'의 주

인공이 됐다.

7/7

치매 걸리신 아버님 파트타임 도와주실 분
나이 많으시며 치매있으신 웰슬리(Wellesley,Ma.)에 사시는
저희 아버님을 파트타임으로 도와주실 분을 찾습니다.
joint@sent.com 으로 연락주세요

9/1

Saugus 에 잇는 chois health spa 에서 카운터겸 
Receptionlist 와 청소 하실분 구합니다.
TEL: 401 487 3004 .  email : choishealthsp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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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를 뿌리고 가꾸고 나면 가을

엔 수확한다. 한반도 한국인들은

삼천번을 씨뿌리고 수확했을 터.

새로 바뀐 광화문 글판인데, 신달

자 시인이다. 

삼천 번을 심고 추수한 후의가

을 들을 보라이런 넉넉한 종이가

있나

(신달자, 가을 들 중에서)

작년 초여름이었다. 아내는 뒷

마당 한구석을 갈아엎었다. 밭이

라기엔 너무 작아 손뺨만한 했고,

햇볕도 제대로 들진 않았다. 그러

나 재미삼아 깨 몇줄기를 심었다.

깻잎을 따서 먹을 요량이었던 거

다. 

훌쩍 일년이 흘렀다. 그런데 깨

나무에서 푸른 깻잎이 다시 돋아

났다. 손보지 않았고, 거름은 커녕

물을 준 일도 없는데도 말이다. 한

번 심었는데, 두번을 얻어 먹은 거

다. 남는 장사가 되었다만 깻잎은

그닥 풍성하진 않았다. 

그러나 수확??한 깻잎은 유난히

싱싱하다. 맛이야 어디 비할 수가

있으랴만 장아찌로 담을 수는 없

었다. 수확량이 너무 적었으니, 날

것으로 먹기에도 부족하다. 

역시 해마다 다시 심어야 한다.

그래야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다. 한국가수 남진의 오랫적 가

요도 있다. 제목은 님과 함께 이다

. ‘봄이면 씨를 뿌려 가을이면 풍

년들고…’가사대로 라면 일년에

한번만 수확할 수 있다. 

이모작二毛作도 있긴 하다. 일

년에 두번을 거둘 수있는 바. 같은

농지에서 여름엔 벼농사요, 겨울

과 봄엔 보리농사를 짓는 걸 말한

다. 하긴 남방 어느나라에선 한해

에 세번을 심고 거둬 먹을 수있다

고도 한다. 이모작을 넘어 삼三모

작도 가능하다는 거다. 

요즈음엔 인생도 이모작이 가

능하단다. 아니 인생 이막이라 해

야 할까. 정년퇴직 후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다. 수명

이 길어 지고 삶에 남은 시간들이

늘어났기 때문일 터. 인생 후반전,

아니 이모작에서 더욱 풍성한 수

확이 있을 것인가? 지나친 욕심인

가?

나야 삼모작은 커녕 이모작도

바라지 않는다. 다만 내년에도 깻

잎이 나올 것인가. 그것만 궁금하

다. 

모두 풍성한 가을 맞이 하시라.

그런데 미국에선 가을 들판을 볼

수는 없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

마태 13:37)

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905회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한담객설閑談客說: 가을 들을 보라

자유의 반대말이 꼭 억압, 속박, 핍박, 탄

압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자신이 자유의지

를 가질 때의 시점에서 본다면 말이다. 특

별히 어떤 관계를 들추지 않더라도 가정 안

에서의 부부 관계에나 부모와 자식 관계에

서 생각해 보면 좋겠다. 가족이라는 이름으

로 서로 배려하기보다는 눈치를 주고받을

때가 얼마나 많지 않던가. 대학 입시를 위

해 공부하는 아이에게는 부모의 안절부절

못함이 답답함일 테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가 마음에서 늘 편치

않은 마음의 짐으로 있는 것이다. 서로가 서

로에게 말하지 못하고 삭히며 겪는 일일 것

이다.

삼십 년을 한 지붕 아래에서 살면서 가만

히 지난 시간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 남편에

게 고마운 마음이 가득하다. 그것은 우리 또

래의 한국 부부들을 지켜보면서 아직도 여

전히 우리 부모님 세대의 가부장적 남편들

이 몇 존재한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한국

에 사는 한국 부부들의 모습과는 달리 미국

에 사는 한국 부부들의 모습이 더욱 그렇지

않을까 싶다. 물론, 남편에 대한 사랑과 존

중으로 상냥하게 잘하는 아내들이 여럿 있

기는 하다. 이렇게 이런저런 분야가 다른 모

임에서 만나는 한국 부부들을 보면서 내 남

편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더욱더 깊어졌다.

그것은 무겁게 점잖지도 않지만, 그렇다

고 쓸데없이 가볍지 않아 내 마음에 편안함

을 주는 것이다. 부부라는 이름으로 삼십 년

을 살다 보니 특별히 나라는 사람을 상대방

에게 일러주지 않아도 서로에게 조금씩 물

들어 베어지는 모양이다. 그래서 그 베어진

냄새가 싫지 않고, 그렇게 또 함께 오랜 세

월 보내고 시간이 지나니 나도 모르게 그 향

이 좋아진 것이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

이 아니며 궂은 내, 고운 내 다 맡으며 마음

에서 썩고 또 썩어 삭혀진 내음이지 않을까

한다. 남편인들 어찌 아내인 내가 늘 곱기

만 했을까.

혹여, 여행으로 남편과 떨어져 있을 때 가

끔은 그 베어진 냄새가 생각나고 그 향이 그

리워지는 것을 보면 부부라는 것이 참으로

'신묘막측(神妙莫測)' 하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그것은 하늘이 주신 축복

임을 알기에 말이다. 신묘막측(神妙莫測)

의 뜻을 찾아보니 그 뜻은 '추측할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고 영묘함'이라고 한다. 그렇

다, 서로 너무도 다른 사람이 만나 함께 산

다는 것이 어찌 그리 쉬울까. 그런데 삼십

년을 살고 보니 이제는 하늘이 주신 그 심

오함의 뜻을 조금은 짐작할 것 같다. 내게

부족한 것을 그 사람에게 그리고 그 사람이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주는 이치를 말이다.

'신묘막측(神妙莫測)' 시편 139:14 내가

주께 감사해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

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 고백이 내 오늘의 기도가

되었다. 그렇다, 이렇듯 지난 나의 시간들

을 돌이켜보면서 내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

고 내 남편과 세 아이를 떠올리며 나는 오

늘의 감사가 절로 차오르는 것이다. 어찌 내

의지대로 내 힘대로 여기까지 왔을까. 하늘

의 도우심이 없으셨다면 어찌 오늘 여기에

서 나를 만날 수 있었겠는가 말이다. 이렇

게 생각하니 더도 덜도 아닌 오늘 만난 인

연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감사함으로 눈물

이 고인다.

여행을 좋아하는 나는 세 아이를 대학을

졸업시키고 대학원 공부를 마치고 자기들

의 자리에서 자리매김하며 사는 것으로 늘

감사함으로 있다. 나의 자유 여행은 세 아

이들이 자신의 일을 찾아서 하고 있기에 가

능했는지도 모른다. 세 아이를 바쁘고 정신

없이 키웠다. 그 바빴던 시간을 지금에 와

서야 남편과 함께 둘이 아침에 커피를 마시

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세 아이

를 키우며 즐겁고 행복했던 그리고 버겁고

힘들었던 것들을 혼자가 아닌 둘이서 나누

는 것이다. 그것은 다는 어떤 이도 아닌 자

식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어 남편과 아내가

함께 즐겁고 행복해지는 시간이다.

자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자유의 반

대말이 굳이 억압이나 속박, 핍박, 탄압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다. 어쩌면 자유의 반

대말을 굳이 말하라면 방종이 아닐까 싶다.

내가 한 남자의 아내로서 그리고 세 아이의

엄마로서도 그랬으며, 여행을 좋아하는 내

가 혼자 여행을 하는 중에도 그랬다. 물론,

앞으로 자유로운 여행을 하는 나는 여전히

그럴 것이다. 그 이유는 자유에 속한 책임

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서로를 믿고 신

뢰하는 일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한다. 그것이 부부간이든 창조주와 피조물

의 관계이든 그렇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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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질환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이는 혈관질환을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

이기도 하다. 특히 뇌혈관은 미지의 세계와 마

찬가지다. 태어나서 한 번도 뇌혈관 검사를 받

아본 적이 없다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갑자기 두통이 생기거나 어지러운 증상이 반복

되면 뇌혈관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불안감

이 싹트기도 한다.

암 검사는 여러 번 받았지만 뇌혈관 검사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현실! 아직 젊으니까,

증상이 없으니까 뇌혈관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괜찮을지 궁금하다. 연령별로 뇌혈관 검사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뇌혈관질환 3단계 예방법

뇌혈관질환을 예방하려면 뭐부터 해야 할까

?

휴람 의료네트워크 중앙대학교병원 신경외

과 남택균 교수는 뇌혈관 질환 예방법을 크게 3

단계로 나눠서 소개한다.

첫 번째 단계는, 일반적인 건강검진이다. 검

진을 통해 뇌혈관 질환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심혈관 질환 등

을 빨리 발견해서 관리하거나 치료받아야 한다

.

두 번째 단계는, 뇌혈관 검사다. 대표적인 검

사로는 CT혈관조영술과 MRA(자기공명혈관

영상), 카테터 뇌혈관조영술이 있다. 뇌혈관 질

환의 예방적 차원에서 주로 활용하는 검사는

CT혈관조영술과 MRA다. 카테터 뇌혈관조영

술은 입원해서 받는 검사이며, CT혈관조영술

이나 MRA에서 이상이 발견됐을 때 자세하게

확인하려고 실시한다.

세 번째 단계는,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

고 예방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다. 남택균 교수

는 “뇌혈관 질환을 치료하는 의사로서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생활습관으로 금

연을 꼽고 싶다.”며 “뇌혈관에 치명적인 담

배는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약은 항혈소판제(

아스피린, 실로스타졸, 클로피도그렐 등)가 있

다. 예방 약물 복용은 사람에 따라 득과 실이 달

라서 뇌혈관 전문 의사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교수는 “뇌혈관 질환 예방 1

단계에서 언급한 질환인 고혈압약과 고지혈증

약이 필요한 경우는 조기에 꾸준히 복용하여

뇌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한다.

뇌혈관이 궁금할 때는 CT혈관조영술 or

MRA

현재 나의 뇌혈관 상태를 알고 싶다면 두 가

지 검사 중 한 가지를 골라 받으면 된다.

CT혈관조영술 | CT혈관조영술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뇌혈관 검사다. 남택균 교수는 “보

통 머리와 목 부위를 같이 찍으며 뇌혈관의 구

조와 변화를 알아볼 수 있는 검사”라고 말한

다. 혈관이 좁아져 있지는 않은지, 터질만한 동

맥류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장점: 혈관이 선명하게 보인다. 머리와 목 부

위를 같이 찍으면 갑상선, 척추의 이상도 확인

할 수 있다. 검사 시간이 1~2분 정도로 짧다.

단점: 방사선에 노출된다(검사 목적으로 노

출되는 정도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검

사 전에 6시간 금식을 해야 한다. 드문 경우지

만 검사에 필요한 조영제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면 검사를 받을 수 없다.

MRA(자기공명혈관영상) | MRA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MRI 장비로 하는 검사법이며,

움직이는 혈액에 특별한 기법을 적용해 뇌혈관

만을 영상으로 자세히 볼 수 있게 해준다. 뇌혈

관의 자세한 형태, 혈류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

다. 혈관성 치매, 미세출혈 등을 찾아내는 역할

을 한다.

장점: 조영제를 쓰지 않고 방사선 노출이 없

다. 검사 전에 금식을 안 해도 된다.

단점: CT혈관조영술에 비해 검사 비용이 많

이 든다. 검사 시간이 오래 걸린다(10~15분). 경

우에 따라 혈관이 좁아진 정도가 실제보다 과

장되어 보일 수 있다.

뇌혈관 연령별 체크법

남택균 교수는 “지금까지 뇌혈관 검사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라면 50세 전후에 CT혈관

조영술을 하는 게 좋고 검사 결과 별 이상이 없

다면 10년 후인 60세 전후에 MRA나 CT혈관조

영술 중 하나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한

다.

60세 전후인 경우 검사할 때 MRA를 고려해

보라는 이유는 MRA는 CT혈관조영술에 비해

퇴행성 변화를 확인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

60세 전후에 검사를 받아서 이상이 없었더라

도 그 후로는 5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만약 가족 중에 뇌동맥류, 뇌출혈 등과 같은

뇌혈관 질환 환자가 있다면 30~40대라도 뇌혈

관 검사를 통해 현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

한다. 본인이 뇌혈관 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있

다면 적어도 5년에 한 번씩은 검사를 받아야 한

다.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관심도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뇌혈관 질환의 예방법에 대해

휴람 의료네트워크 중앙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권 정택교수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Kakao ID : huramkorea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중앙대학교병원

뇌혈관 질환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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